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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이탤리언 브랜드 토즈의 

2013 F/W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셀라 백

(Sella Bag)이다. 말안장을 만드는 기술에서 영

감을 받은 셀라 백은 이탈리아어로 ‘말의 안장’을 

의미한다. 지퍼가 있는 쇼퍼 백과 두 가지 사이즈

의 구조적인 스타일까지 총 세 가지 디자인으로 만

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8-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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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ssAndro Mendini 펜대를 잡았을 땐 날카로운 지성이, 스

케치를 할 때는 천진무구한 동심이 느껴지는 이탈리아의 거성 알레산

드로 멘디니. 건축·디자인계를 쥐락펴락하는 ‘글쟁이’로 활약하다가 

뒤늦게 조형에 임하는 크리에이터로 나서 큰 족적을 남긴 이 노장은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하이 주얼리, 드라마틱한 여정으로 재탄생하다 올해 유서 깊은 

주얼리 하우스들이 지금까지 전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 주얼

리 컬렉션을 세상에 선보였다. 

celebrAte You 사랑을 이야기하고, 영원을 노래할 때 그 특별함

을 더욱 아름답게 간직하게 해줄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beAutiful fAce 얼굴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로잡은, 페이스가 아

름다운 워치 컬렉션. 

MY dreAM bAg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남과 차별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스페셜 오더 메이드 백의 세계. 

supreMe frAMe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감각적인 디자인, 

견고한 디테일로 주목받는 뉴 프레임들.  

sensuAl Men 마성의 눈빛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눈길을 사로

잡는 향수 모델과 파워풀하고 관능적인 남성 향수의 완벽한 하모니. 

get it grooMing 더욱 파워풀해진 성분과 효능으로 메마르고 

탄력 없는 피부에 단비를 내려줄 이번 시즌 남성 코즈메틱.

showY shoes 과감한 디테일로 당신의 스타일 지수를 화끈하게 

높여줄 화려한 남성 구두.

clAssY punk 비대칭 테일러링과 펑크 패션, 과감한 프린트와 믹

스 매치로 대변되는 살아 있는 패션 전설 비비안 웨스트우드. 

2013 f/w keY looks 어김없이 새로운 트렌드가 런웨이에 펼쳐

졌다. 올 가을, 겨울을 책임질 2013 F/W 대표적인 룩들. 

super Moisture 수분 크림부터 마스크, 오일 세럼, 아이크림에 

이르기까지, 코즈메틱 담당자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보습 제품. 

forever Youth 입생로랑의 차세대 안티에이징 포에버 유스 리버

레이터 라인의 안티에이징 세럼과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repAir hAir 건강한 두피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모발을 위한 헤어 

솔루션.

firMing perfection 탄력 케어에서 오랜 시간 No.1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라란스 엑스트라-퍼밍 크림’을 <스타일 조선일보> 뷰

티 에디터와 뷰티 전문가가 직접 사용해보았다.

blAck teA MAgic 최상급의 어린 찻잎만 모아 발효 공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블랙 티를 주원료로 한 프레쉬의 블랙 티 컬렉션. 

ever evolving 더 날렵하면서도 승차감은 보다 안락한 프리미엄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kAnsAi gourMet 간사이는 교토,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등이 

있는 지방으로 일본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현지인들만 

아는 특별한 곳에서 일본의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를 경험해보자.

brilliAnt steps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물론 이브닝드레스와 디

너파티 룩에 방점을 찍어줄 드레시한 슈즈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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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ollaboration 
이미 예견된 만남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철학이 데칼코마니처럼 딱 들어

맞는, 지금 가장 뜨거운 컬래버레이션 소식을 준비했다. 먼저 이탈리아 가죽 

브랜드 자넬라토는 시그너처 백과 김남주와의 프로젝트를 통해 ‘포스티나 by 

김남주’ 컬렉션을 론칭했다. 이번 컬렉션을 위해 이름만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컬러 구성과 소재를 선택하는 개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녀의 

감각적인 패션 스타일을 반영했다고. 부드러운 송아지가죽 위에 파이톤 프린

트를 입혀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로 완성했으며, 엘본 더 스타일

에서 단독 판매한다. 버나드 윌헴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캠퍼가 이번 시즌엔 

덴마크 패브릭 브랜드 크바드랏(Kvadrat)의 컬래버레이션 에디션을 추가했

다. 캠퍼의 아이코닉한 슈즈인 펠로타스 라인에 울과 비스코스를 섞은 ‘할링

달65’라는 울을 입혀 보온과 멋을 동시에 살린 개성 있는 스타일을 완성했다. 

요즘 컨템퍼러리 브랜드에서 단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랙앤본이 선택

한 파트너는 영국 부츠 브랜드 헌터. 1백50년의 역사가 

담긴 부츠 브랜드 헌터와의 만남은 실용주의와 미래지향

적인 패션 디자인을 추구하는 랙앤본의 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국내에서는 무릎 길이의 클래식한 스타일에 

볼드한 지퍼 장식과 세련된 컬러 매칭이 돋보이는 디자인

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지난겨울 불티나게 팔린 캐나다 프

리미엄 아우터 캐나다 구스는 리바이스와 손잡고 멋쟁이 

남성들을 공략할 예정. 이 둘은 상대적으로 외진 지역에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의 작업복으로 사용된 역사와 

헤리티지를 함께하는 닮은꼴 브랜드다. 리바이스 데님과 가

죽 디테일을 더한 밴프 파카, 칠리왁 봄버 등 베스트와 패딩 

아우터를 전 세계적으로 딱 3백 벌만 만들었다. 판매가 시작

되는 10월 1일, 압구정동 센트럴포스트 앞은 이 매력적인 리

미티드 에디션을 사기 위해 진을 치는 남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듯. 에디터 이예진포
토

그
래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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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훈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트리니티 컬렉션에 진주를 매치한 트리니티 펄 링 6백50만원대 까르띠에. 뿔을 모티브로 한 유니크

한 디자인의 데인저 컬렉션 링 3백30만원대, 송곳니를 드러낸 듯한 입 모양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데인저 링 2백90만원대, 나란

히 배열한 5개의 진주에 뿔을 표현한 데인저 네크리스 4백30만원대 모두 타사키. 클래식한 드롭 스타일의 아리아 이어링 5백만원

대,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와 아코야 진주를 우아하게 매치한 아리아 네크리스 4천만원대 모두 티파니. 에디터 배미진

Jewel
age of 
innocence
순수, 그 자체를 상징하는 진주의 

아름다움은 영롱하기만 하다. 클래식과 유니크함을 넘나드는 진주 컬렉션. 

Beauty
ace of base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되면 여자들은 베이스 메이크업에 더욱 열을 올린다. 그만큼 평

소에 잘 맞던 베이스 제품도 들뜨고 뭉치는 지금, 촉촉함을 선사하는 것을 넘어 안티에

이징, 미백 성분 등의 스킨케어 효과를 듬뿍 담은 비비크림에 눈을 돌려보자. (왼쪽 위

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모레퍼시픽 트리트먼트 CC쿠션 SPF 50+ PA+++’는 스킨

케어 성분인 대나무 수액과 그린 티 트리트먼트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를 건강하

고 윤기 나게 표현한다. 플루이드 캡처 시스템으로 액상 파운데이션을 쿠션에 담아 얇

고 가벼운 밀착감을 자랑한다(30g 6만5천원). ‘시세이도 마끼아쥬 퍼펙트 멀티 베이

스 BB SPF 30 PA++’는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은 기본, 컨실러와 보습 에센스 성분

까지 갖춘 멀티 아이템으로, 한 듯 안 한 듯 생얼처럼 매끈한 피부를 연출한다. 보습 성

분을 함유해 피부를 오랜 시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특징(30g 4만5천원). ‘맥 프

렙+프라임 BB 뷰티 밤 컴팩트 SPF 30 PA++’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답게 메이크업 효과는 물론 휴대성까지 갖춘 콤팩트 타입의 비비크림. 자연스러

운 커버력과 뛰어난 지속력을 자랑한다(8g 4만8천원). ‘설화수 자정 에센스 비비 SPF 

50+ PA+++’는 자정미백에센스와 동일한 성분을 46% 함유해 에센스를 바를 때 느

낌 그대로의 촉촉함을 선사한다. 백삼 사포닌을 함유해 자외선에 의한 색소침착을 예

방한다(30ml 6만원대). ‘키엘 저자극 비타민 CC크림 SPF 50+ PA+++’는 화이트

닝, 주름, 자외선 차단의 3중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비타민 C 에센스를 바른 

듯 탁월한 스킨케어 효과를 느낄 수 있다(30ml 4만6천원대). 에디터 권유진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ashion

세련되면서도 앙증맞은 리빙 소품 브랜드, 한국 상륙

일상에 윤기를 더할 수 있는 산뜻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내세운 리빙 브랜드 ‘페리고(Perigot)’가 한국에 공식 

입성한다. 과하지 않은 바탕에 ‘파격’을 한 줌 정도만 살짝 얹은 듯한 프랑스 특유의 ‘귀여운 감성’이 느껴지는 생

활용품 브랜드다. 언뜻 보기엔 작은 곰 인형인데, 이를 펼치면 에코 백으로 쓸 수 있는 ‘테디 베어 백(Bear Bag 

Shopper)’ 시리즈부터 타조 털로 된 먼지떨이, 세련된 문양과 편안한 소재가 돋보이는 행

주, 에이프런 등 주방용품, 쓰레기를 담기 아까울 정도로 예쁘지만 철물점을 전신으로 

한 기업과의 합작품이라 기능도 빼어난 ‘럭셔리 휴지통’ 등 아기자기한 디자인 소품이 소

비 욕구를 자극한다.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 맞게 세련되고 새롭게 존재해야 한다”는 모

토를 내세울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는 페리고의 소품들은 ‘오브제’에 가까운 대접을 받는 휴지

통을 제외하면 가격이 아주 비싸지도 않다. 창업자인 프레드릭 페리고의 성을 딴 이 브랜

드는 9월 초 서울 한남동 아티초크 갤러리에서 전시회 형식으로 첫선을 보인 뒤, 10월부

터 신세계백화점의 생활용품 기획전인 <메종 드 신세계>를 통해 4회에 걸친 ‘팝업 스토어’ 

방식(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점)으로 전격 소개될 예정이다. 또 현대카드 프리비아 숍

(www.priviashopping.com)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이미 은근한 입소문을 타온 

페리고의 테디 베어 백을 비롯해 그동안 정식 판로를 통해 만나보기 어려웠던 다양

한 라인업을 접할 수 있다. 문의 02-784-5500 에디터 고성연

Design

insight

캐나다 구스 X 리바이스   

캠퍼 X 크바드랏  

자넬라토 X 김남주   

매혹적인 예술 세계가 펼쳐지는 아트 페어, 
KIAF 2013

미술계의 커다란 장터이자 전시회인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13

이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에 걸쳐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12회째를 맞이한 KIAF는 지난해 8만5천 명의 역대 최

다 관람객을 불러모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올해는 국내외 1백83

개 화랑이 참여할 예정이며, 한·독 수교 1백30주년을 기념해 현대

미술 강국 중 하나인 독일이 ‘주빈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14개의 

독일 갤러리가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KIAF에서는 올해 주목할 만한 

작가로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Strip’ 시리즈를 비롯해 미국 신표현주의

를 대표하는 데이비드 살르, 강렬한 붓 터치와 인상적인 색감이 특징인 빌리 차일디시, 독일 현대미술의 거장 페터 짐머만 등을 꼽았다. 또 

현재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영국의 젊은 별, 다이노스와 제이크 채프먼 형제도 빠질 수 없다. 지난해 KIAF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나와 고헤이(일본)의 올해 신작도 흥미롭다.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을 실제 모델로 삼아 그의 몸을 3D 스캔 작업으

로 풀어낸 작품 ‘트랜스(Trans)’ 시리즈다. 또 김수자, 이우환, 함진, 제여란, 박현수, 김인숙 등 한국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조 세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컬렉션을 선보인다는 백남준 특별전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작년 여행의 미학을 담은 아트 컬래

버레이션으로 호평받았던 쌤소나이트는 올해 ‘Working in Wonderland’라는 주제로 황주리, 이용백, 배병우 작가가 함께한 작품을 선

보인다. 공식 홈페이지 www.kiaf.org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Billy CHILDISH

Frozen Medow(version), 2013 

사
진

제
공

 k
iA

F

헌터 X 랙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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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프 로렌 블랙 라벨 데님 

02-6004-0136

브리오니 02-540-4723

비이커 02-543-1270

프라다 02-3218-5341

캐논 1588-8133

무이 02-3446-8074

Z 제냐 02-546-6287

까르띠에 1566-7277

불가리 02-2056-0172

분더샵 맨 02-3444-3300

토즈 02-3438-6008

폴 스미스 02-3447-0278

마틴 마르지엘라 02-6905-3676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옵티칼 W 02-6911-0845

선선한 가을바람이 옷깃을 스친다. 가을에 어울리는 

에스프레소의 풍부한 컬러를 닮은, 멋스러운 딥 컬러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Selectionfor him

자연스러운 양가죽 

소재의 웨스턴 셔츠 

3백66만원 랄프 로렌 
블랙 라벨 데님. 

에스닉한 패턴의 실크 

타이 37만원 브리오니.

버
건디 컬

러의 패
턴 스

카
프 

73
만
원 돌

체
앤
가
바
나.

도자기로 만든 유니크한 

보타이 26만5천원 

코르시네라베도리 by 

비이커.

따스하고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이는 모자 

35만원 앤쏘니 페토 

by 10 꼬르소 꼬모.

1천
2백

만
 화

소
의
 풀

 H
D
 

동
영
상
 촬

영
이
 가

능
한
 핸

즈
프
리
 

오
디
션
 캠

 가
격
 미

정
 캐

논
.

지
퍼
 장

식
과
 바

닥
 

솔
의
 러

프
한
 굽

이
 

포
인
트
인
 카

프
 

리
룩
스
 올

드
 

슈
즈
 가

격
 미

정
 

프
라
다.

울 소
재의 브

라운 체
크 

패턴 재
킷 1백

80
만원대, 

체크 패턴 코튼 셔
츠 

40
만원대 모두 Z 제

냐.

18K 핑크 골드 베젤과 

초콜릿 컬러 다이얼의 

조화가 감각적인 칼리브 드 

까르띠에 크로노그래프 워치 

1천2백만원대 까르띠에. 

부드러운 소가죽 

소재가 멋스러운 

더블 스트라이프 백. 

43X35cm, 가격 미정 

토즈.

그린 보웨나이트 마블 

소재가 럭셔리한 

비.제로원 마블 링 

1백만원대 불가리.

코튼과 가죽을 

결합한 꼬임 

벨트 가격 미정 

앤더슨 by 

분더샵 맨.

그린 컬러의 스퀘어 

커프스 링크 19만원 

폴 스미스.

깊은 컬러감이 매력적인 송아지가죽 장갑 39만원 마틴 마르지엘라.

카무플라주 패턴이 트렌디한 

스니커즈 90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무이.

메탈 소재의 안경 30만원대 수비 by 옵티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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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for her

지난여름에 즐겨 입던 네온 컬러는 잠시 옷장에 넣어두자. 

이번 시즌엔 블랙, 다크 네이비, 카키, 버건디 등의 다크 컬러가 

강세다.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구찌 1577-1921

디올 02-513-3232

에르메스 02-544-7722

까르띠에 1566-7277

씨흐 트루동 02-517-5218

프라다 02-3218-5341

테드 베이커 02-310-5112

샤넬 02-543-8700

루이 비통 02-3432-1854

토즈 02-3479-6030

그라프 02-2256-6810

마르니 02-3445-3664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헨리 베글린 02-548-8786

버버리 프로섬 02-3485-6536

THE GALLERIA EAST 4F / 82 2 514 9088  SHINSEGAE MAIN 3F / 82 2 310 1578  HYUNDAI MAIN 4F / 82 2 3449 5394  
GRAND HYATT HOTEL ARCADE / 82 2 749 3088  SHILLA HOTEL ARCADE / 82 2 2236 3088   KITON.IT

kiton.indd   1

클래식한 디자인의 송아지가죽 토트백. 37X33cm, 1천만원대 에르메스.

                                                                     버클 장식이 멋스러운 펠트 모자 70만원 구찌.

악어가죽 

장지갑 

2백38만원 

헨리 베글린.

하트 패턴이 사랑스러운 니트 

2백만원대 버버리 프로섬.

복고 무드가 

느껴지는 레트로 

선글라스 

 가격 미정 디올.

브랜드 로고가 

돋보이는 실크 

스카프 가격 

미정 까르띠에.

지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오픈 토 샌들 

1백10만원대 프라다.

리본 모
티브의 에

나멜 벨
트 

11만
원 테

드 베
이커.

레드 립스틱의 매혹적인 향기에서 영감을 받은 야즈부키 

리미티드 에디션 향초. 270g, 15만원 씨흐 트루동.

타탄 체크를 더한 

보이 샤넬 백 가격 미정 

샤넬. 

세라믹과 핑크 골드의 

조화가 세련된 앙프렝뜨 링 

가격 미정 루이 비통.

페이턴트 소재의 태슬 

로퍼 60만원 토
즈.

레
오
퍼
드 패

턴의 아
이
패
드 케

이
스 33

만
원 돌
체
앤
가
바
나.

빅 플라워 패턴이 

눈에 띄는 코트 

2백19만원 마르니.

선
명
한
 그

린
 컬

러
의
 

에
메
랄
드
 이

어
링
 가

격
 미

정
 

그
라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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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링’ 디자인을 채용한 LED 램프 

‘아물레또’는 시력을 보호하기에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리 오래 켜놓아도 뜨거워지지 

않으며 전력 소비도 적다. 투명, 불투명, 

단색, 삼원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다. 첨단 

기술과 수제작의 정성이 어우러진 조명 브랜드 

라문의 ‘1호’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가운데가 뻥 뚫린 둥근 링은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손잡이 역할을 한다.

4 미술관도 하나의 정체성을 지닌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건물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개성을 띠도록 디자인한 

네덜란드의 흐로닝언(Groningen) 

뮤지엄. 5 환상적인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비블로스 

호텔의 객실. 6 조명 브랜드 

라문에서 곧 선보일 장식 조명. 

손 대면 종소리가 나고 불이 켜지는 

앙증맞은 ‘깜빠넬로’(앞)와 이를 베니스의 

우아한 유리로 갈아입힌 뒤 확대한 

듯한 ‘오팔레’(뒤)가 있다. 7, 8 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연상시키는 

알레시(Alessi)의 와인 병따개 

‘안나 G’ 와 자신의 캐릭터를 

본뜬 ‘알레산드로 M’. 

9 1970년대 기능주의와 

소비주의에 반발, 일상의 

감성을 통해 고전을 재해석한 

안락의자의 또 다른 버전인 

‘프루스트 지오메트리카’ (2009, 

Cappellini).

6

7

양파 껍질처럼 다면적인 창조 세계, 이제는 첨단 LED 조명으로 승부!
이렇듯 창조적 진화를 부단히 꾀해왔음에도 그는 좀처럼 자족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의 조합을 재해석하고 제품을 다시 디자인하는 작업을 되풀이한다”고 한 말

처럼 워낙 사색적이고 자성(自省)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남들과 다르게, 뭐든지 늦게 

무르익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정말이지 살아오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다니까요.” 차분히 말하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빼놓지 않는 ‘겸손한 멘디니 씨’

는 아마도 이처럼 ‘늦된 성향’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는 거의 똑같은 스타일이 없는 것 같다는 

재미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매번 실수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수

용하다 보니 조금씩은 다른 개성을 담게 된다는 것이다. 영어로 ‘수리하다(mend)’는 뜻을 지

닌 어원의 단어에서 딴  ‘Mendini’라는 성을 갖게 된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의 회고

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산속에서 버섯을 찾으러 가는데, 낮이 아니라 밤에 가는 사람에 비

유할 수 있겠지요. 그래도 저한테는 ‘아물레또’가 빛을 비춰주니까 다행이에요.” 

은근슬쩍  화제를 돌리며 자랑하는 ‘아물레또(Amuleto)’라는 이름의 탁상용 LED 조명은 요

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그의 최신 야심작이다. 행운과 건강을 상징한다는 고대 이집트의 심

벌을 멘디니가 ‘리디자인’한 로고 디자인부터가 예사롭지 않은 조명 브랜드 라문(RAMUN)

의 대표작이다. ‘아물레또’는 이탈리아어로 ‘수호물’을 뜻한다고 한다. 단순미가 돋보이는 뻥 

뚫린 링(ring) 모양의 램프 모듈이 마치 천사의 머리 위를 감싸는 원광(圓光)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에 걸맞은 제품명이다. 멘디니가 자신의 손자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이 램프는 ‘지

성인의 벗’을 자처하는 LED 조명답게 떨림이 없고 광량이 일정해 눈의 피로를 줄여줄 뿐 아

니라 아무리 오랫동안 켜놓아도 전혀 뜨거워지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연결 막대를 움직이면 

원하는 대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관절 구조는 특허까지 받았다고. 원형 받침대에는 

동공을 연상케 하는 버튼을 둘러싼 눈금이 칸칸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살짝 

눌러주면 ‘11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소비 전력이 10W 아래로 절

전 효과도 빼어나다 하니 이만하면 ‘물건’이다. 

‘지성인의 벗’을 표방하는 ‘아물레또’를 내세운 조명 브랜드 
“사실 조명은 첨단 LED 기술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도, 전통

적인 형태를 못 벗어난 품목이지요. 동그란 수술대 조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아물레또는 눈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는 ‘링’ 

디자인의 이점을 여러모로 잘 살린, 시대를 잘 만나 탄생한 녀

석이에요.” 첨단의 장점을 두루 지니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는 섬

세한 ‘수제작’ 공정이 필요하다는 아물레또의 부품들은 장인 정신

과 기술의 어우러짐을 뽐내듯 서울 대치동의 라문 플래그십 매장 

천장에 잘 보이도록 전시돼 있다. 4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는 라문 

프로젝트를 위해 멘디니는 매장의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고객 카드와 

가격표, 심지어 상품 구매가 가능한 웹사이트(www.ramun.com)의 

디자인에까지도 세세히 관여했다고 한다. 아물레또의 뒤를 이을 후속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전자 종과 전자 촛불의 기능을 합친 듯한 앙

증맞은 소품 조명 ‘깜빠넬로(Campanello, 모자처럼 생긴 윗부분에 

손을 대면 종소리가 울리며 불이 켜지는 LED 조명)’, 그리고 베니스 유리공예의 진수를 보

여주는 베니니(Venini)와 합작해 우아한 색감과 조형미를 지닌 장식 조명 ‘오팔레(Opale)’

가 곧 세상에 선보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고 보니 ‘색감’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다. 멘디

니 특유의 색채 감각이 라문 제품 전반에 걸쳐 유감없이 발휘돼 있기 때문이다. “색상을 결정

하는 데는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물레또에는 투명과 불투명이 있는데, 둘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강한 원색 계열을 골랐어요. 그런데 플라스틱 소재라서 예쁜 것이랍니다.” 특히 3

개의 원형에 각각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을 적용한 아물레또의 ‘트리니티(Trinity)’ 버전

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신조형주의나 미래파 작가들의 작품을 떠오르게도 한다. 어릴 때

부터 순수 미술의 애호가로 살아온 그는 이 대목에서, 몬드리안보다는 그가 사랑해 마지않

는 칸딘스키의 느낌이 녹아 있다고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비록 ‘저항의 도구’로 쓰긴 했지만 

멘디니는 ‘칸딘스키 의자’를 만들 정도로 그의 열혈 팬이다). 그로서는 ‘차가운 추상’의 작가인 

몬드리안이 아니라 ‘뜨거운 추상’으로 통하는 칸딘스키에게 필연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펜대를 휘두르던 이론가 출신답게 마인드 자체는 냉철한 이성의 논리를 추구하지

만, 만약 다른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로맨스 소설을 쓰는 작가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

할 만큼 이탈리아인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과 풍부한 열정을 지녔으니 말이다. 

‘로맨스 소설’이라…. 대학에 들어갈 때는 멋모르고 엔지니어링을 택했다가 ‘건축 설계’로 선

회하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도전적인 ‘글쟁이’로 살다가 또다시 변신을 감행, 칸딘스

키와 프루스트를 자신만의 창조 혼으로 녹여내며 ‘호기심의 방’이라는 수식어를 꿰찰 정도로 

다채롭게 진화하는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크리에이터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제부

터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진심 어린 격려(?)에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눈에 미소를 

담뿍 머금었다. “맞아요. 안 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긴 한데, 자신은 두꺼운 소설이 아니

라 얇은 단편 로맨스를 쓰고 싶다고 누차 강조하는 거장을 보노라니 어째서 그를 가리켜 ‘로

맨틱한 반항아(romantic rebel)’라 하는지 새삼 알 것 같았다.  에디터 고성연 

50대의 지성, 펜으로 글을 쓰는 대신 

스케치를 하기 시작하다
범지구적으로 인재를 발굴하는 한편 날카

로운 비평을 쓰는 데 활용했던 펜대의 방향

을 스케치로 돌린 ‘커리어의 전환’은 생소하

게 여겨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당시 이탈리아에

서는 건축가가 평론가, 기자, 디자이너 등 다방

면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꽤 있었다.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대부로 <도무스>를 창간한 조 폰티

(Gio Ponti) 역시 그러한 궤적을 그린 인물이다. 게

다가 멘디니는 자신이 온전히 한 가지 일만 한 적은 

평생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설계 사무소 시절엔 

글을 많이 썼고, 잡지에 몸담았을 땐 ‘알키미아’ 활동

도 했으며, 편집장 시기에는 틈틈이 의뢰받은 컨설

팅 일도 섭렵했다는 것이다. 비록 ‘조형’에 대한 열망으로 노선을 바꾸긴 했지만 멘디니는 ‘글’

을 진정 사랑했다. 그래서 정신적 멘토로 삼은 폰티가 자신을 ‘후계자’로 선택했을 때의 감격

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다. “그가 저를 자택에 초대해 와인을 잔에 따르며 말했지요. 

‘네게 <도무스>를 맡긴다’고. 정말이지 기뻤어요.” 여러모로 ‘준비된 크리에이터’였다고 하더

라도 ‘전환의 연령대’만큼은 여전히 놀랍다. 멘디니가 자신의 동생 프란체스코 멘니디와 함

께 ‘아틀리에 멘디니’를 열면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로 정식 명함을 내민 건 1989년. 이미 

50대에 접어들어 나이의 무게가 적지 않았을 시점이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이혼이라는 

상처까지 겪은 힘든 시기였다. 그러나 전업은 처음부터 성공적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노란

색 타워와 옥상에 삐죽 솟은 2개의 뿔이 인상적인 흐로닝언 뮤지엄(1989~94)은 당시 드물

었던 ‘명랑한 개성’을 지닌 미술관이라는 맥락에서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마냥 화려한 게 아

니라 정교한 미학적 계산과 동심 어린 감각이 반영돼 있기에 편안한 느낌을 자아내는 ‘색채 

배합의 마술사’로서의 잠재력이 극명하게 드러난 작품이었다. 스와치, 알레시 등 쟁쟁한 브

랜드들과 일하면서 산업 디자이너로서의 명성도 착착 쌓아갔다. 멘디니는 단지 예쁘장한 디

자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격상시킬 수 있는 출중한 아트 디렉터 역할을 해

냈다. 대담하고 매력적인 장식으로 시계를 친근한 패션 액세서리로 자리매김시킨 스와치의 

‘오롤로지오’ 시리즈, 디자인 언어가 사뭇 다른 알레시와 필립스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기능

성과 감각적인 스타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게 한 주방 가전 시리즈는 그가 얼마나 ‘변신’과 

‘협업’에 탁월한지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한샘, 롯데카드 등 한국 기업들과도 연을 맺어온 그

는 최근 포스코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더샵’의 외관 디자인과 각종 사인물 디자인을 맡았

다. 동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분위기의 하노버 버스 정류장과 주변부에 있는 낡은 건물의 고

색창연한 운치를 살리면서 출입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아트 벽’

으로 즐거움을 꾀한 나폴리 지하철역 등 공공 디자인에서도 빼어난 솜씨를 발휘해온 그의 손

길이 닿은 더샵의 변신이 벌써부터 궁금하다.

펜대를 잡았을 땐 날카로운 지성이, 스케치를 할 때는 천진무구한 동심이 느껴지는 이탈리아의 거성 알레산드로 멘디니. 

건축·디자인계를 쥐락펴락하는 ‘글쟁이’로 활약하다가 뒤늦게 조형에 임하는 크리에이터로 나서 큰 족적을 남긴 이 노장은

 ‘문무의 덕’을 지녔다고 할 만하다. 요즈음 그는 자신의 다채로운 창조 여정을 ‘세상에 없었던 빛’이라 자부하는 조명 브랜드 

‘라문’으로 환하게 밝히고 있다. 화려한 듯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절묘한 색채와 소재의 배합, 단순한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감성이 스며들어 있는 ‘멘디니표’ 창조 세계에 첨단 기술이 녹아든 작품. 어찌 눈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2011년 여름, 독일 바이에른 주(州)에 자리 잡은 중세풍의 아름다운 도시 뉘른베르크의 신 

박물관(Neues Museum Nu̇  ̇ rnberg)에서는 80세 생일을 맞이한 이탈리아의 거장 알레산

드로 멘디니의 ‘창조 여정’을 기리기 위한 회고전이 열렸다. 전시회 제목은 <Alessandro 

Mendini: Wunderkammer Design>. ‘호기심의 방(cabinet of curiosities)’, ‘경이의 방

(wonder-room)’ 정도로 풀어낼 수 있는 ‘분데르캄머(wunderkammer)’라는 독일어 표현

은 르네상스 시대 귀족들 사이에 유행한 ‘지적 욕구를 동반한 수집열’에서 유래된 것으로, 놀

라울 정도로 진귀하고 매혹적인 사물들로 가득 찬 공간을 뜻한다. 미학적 경이와 지적 호기

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조 아카이브’를 지닌 멘디니의 다면적인 작품 세계를 제

대로 응축하는 수식어가 아닐 수 없다.

건축, 가구와 제품 디자인, 설치, 전시 기획 등 경계 없는 활약을 펼쳐온 ‘팔방미인’이지만 그

에게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상징적인 작품이 두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두 팔 벌린 여성

의 형상을 색채와 비례의 미학이 돋보이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버무려낸 ‘안나 G’라는 와인 병

따개. 이탈리아 주방용품 브랜드의 자존심으로 통하는 알레시(Alessi)의 막강한 스테디셀러

로 국내에서도 ‘멘디니’라는 이름은 잘 모를지언정, 이 귀여운 코르크 스크루를 보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것이다. 1994년 선보인 안나 G가 당시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서 

영감을 받은 창작물이었기에, 그는 거의 10년 뒤인 2003년 일종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는 

‘짝꿍 버전’인 ‘알레산드로 M’도 내놓았다.

‘이유 있는 저항’으로 디자인 업계의 판도를 바꾼, 살아 있는 아이콘
“둘 중 누가 더 마음에 드냐”는 농담 섞인 질문에 “당연히 G가 더 좋다”며 웃음 짓는 82세의 

멘디니. 이따금 ‘매의 눈’이 번뜩이는 걸 제외하면 아이 같은 연약함과 천진함을 풍기는 그를 

서울 하늘 아래 마주하고 앉으니 한때 기능주의의 ‘대세’에 반기를 들며 1970~80년대 ‘안티 

디자인’ 세력의 대표 주자였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사색의 필터’에 충분히 여

과된 듯한 신중한 답을 건네는 편인 그가 가장 아끼는 작품으로 큰 망설임 없이 ‘프루스트 체

어(Proust Chair)’를 꼽자 퍼뜩 현실감이 밀려들었다. 소위 ‘포스트모던 디자인’의 신호탄

을 쏘아 올린 걸작으로 평가되는 멘디니의 진정한 대표작인 프루스트 체어. 지금은 온갖 ‘응

용 버전’들이 나와 있지만, 1978년 처음 선보인 이 위풍당당한 안락의자의 오리지널 버전은 

18세기의 고풍스러운 맵시와 폴 시냐크의 점묘법을 연상케 하는 회화적 무늬가 어우러진 작

품이었다. 그러나 단지 바로크풍의 고아한 자태와 알록달록한 점들이 흩뿌려진 무늬 덕분

에 디자인사에 한 획을 그었을 리는 만무하다. 프루스트 체어는 대량생산 열풍을 등에 업고 

군더더기 없는 형태와 목적성을 강조한 기능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에서, 

사람과 사물을 ‘소통’하게 하는 다채로운 감성을 불어넣으려는 실험 정신의 소산이었다. 멘

디니가 주축으로 활동했던 그룹 ‘스튜디오 알키미아’가 주도한 <리디자인(Redesign)> 전시

회에서 발표했는데, 이 전시 제목이 시사하듯 ‘완전히 독창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아래 고전을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다. 프루스트도 사실은 앤티크 의자 하나를 사다가 색

점들을 찍어놓은 것에 불과했다(물론 여기엔 저항 정신만이 아니라 그가 경외했던 프랑스의 

문호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얻은 시적인 영감을 디자인으

로 풀어낸 창조성도 녹아 있다). 멘디니는 이처럼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고 기존의 디자인에 

약간의 ‘양념’을 얹는 식으로 ‘리디자인 개념’을 투영한 일련의 작품들을 내놓아 큰 반향을 일

으켰다. 게리 리트펠트의 ‘지그재그 체어’와 같은 전설적인 명작의 등받이에 가로 면을 더해 

마치 십자가처럼 보이도록 만든다든지, 조 콜롬보의 플라스틱 의자를 대리석 질감의 묵직한 

의자로 바꿔놓는다든지 하는 ‘재치 있는 파격’을 덧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만 해도 멘디니는 정식으로 디자이너나 건축가로 데뷔한 상태가 아니었

다는 점이다. 자신이 창간한 디자인·건축 잡지 <모도>와 건축 잡지 <도무스>의 편집장으로 

일하던 시기였다. 앞서 <카사벨라>에서의 잡지 경력까지 합치면 그의 ‘편집인 이력’은 무려 

15년여이다(젊은 시절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근무한 그는 종종 건축에 대한 글을 쓰다 출판

의 세계에 들어섰다). “세 잡지를 각각 5년 정도씩 맡았는데, 늘 처음 2년은 궁금해서, 그다

음엔 정말 재미있어서 하다가 마지막 1년에는 좀 지루해했던 것 같아요.” 그는 싱긋 웃었다.

Alessandro Mendini

1

2

3

4

5

8

9

시인의 감성과 지성인의 각성, 그리고 혁신가의 도전 정신을 담아내는 창조 혼
interview



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반영했지만, 주얼리 자체를 보면 기존 디자인들보다 훨씬 유니

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하지 않았던 옐로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것

은 물론, 기존 주얼리보다 볼륨감 넘치는 링들을 대거 선보이며 장인의 섬세한 터치를 더욱 

극대화했다. 샤넬이라는 위대한 패션 디자이너에서 시작한 샤넬 화인 주얼리의 2013년 하

이 주얼리 컬렉션은 용맹한 사자를 모티브로 한 ‘수 르 신 뒤 리옹(Sous le Signe du Lion)’ 

컬렉션. 베니스의 몽상적인 도시 리옹을 사랑한 가브리엘 샤넬의 삶, 샤넬의 아파트에 있는  

다양한 소재와 모티브의 사자 오브제, 샤넬의 별자리가 사자자리였다는 것, 베니스의 상징

이 사자라는 요소까지 더해 절묘한 스토리로 완성한 새로운 모던 판타지다. 이 역시 하이 주

얼리를 완성한 스토리 자체는 디자이너의 과거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니 지극히 자연스럽다. 

하지만 사진 속 디자인을 보면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조각에 가

까운 대범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 

생활 속의 값비싼 예술,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렇듯 조금은 친근해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현실의 달콤함과 동시에 도피하고 싶은 마음을 ‘보석’이라는 우아한 언

어로 훌륭하게 표현했다. 과거의 하이 주얼리들이 영원한 생명력과 신성함을 염원했다면, 

현재의 하이 주얼리는 과감함과 완벽함의 조화를 추구한다. 물론 어느 것이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새로운 주얼리 하우스의 도

전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물론 수백 년간 

쌓아온 완성도에 대한 치열한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새로운 ‘모던’을 추구

할 수 있는 원동력도, 성취도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가치를 이어가며 상

상력이 돋보이는 작품 세계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올해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백화점을 걷다가 쇼윈도를 볼 때나, 잡지의 페이

지를 넘기는 순간에 한 번쯤 들여다보고 즐겨볼 만하다. 모

던한 새로운 주얼리의 하모니가 우리로 하여금 주얼리

라는 예술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는 계기

를 만들어준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올해 까르띠에와 티파니, 반클리프 아펠, 불가리와 같은 전통적인 주

얼리 하우스에서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매번 더 새로운 컬렉션을 발표하길 원하는 전투적인 

패션 업계와는 다르게, 수년에 한 번 선보이기도 어려운 하이 주얼리 컬렉

션을 다양한 브랜드에서 같은 시기에 대대적으로 선보인다는 것은, 주얼리 업

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다. 주얼리 하우스에서 ‘하이 주얼리’의 의

미는 패션계에서 디자이너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에 비견할 수 있다. 보석

만이 갖는 매혹적인 빛깔과 그 특유의 감성을 기리며 보석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이 주얼리이기에 공방의 장인들과 새로운 디자인을 완성하

는 브랜드의 수장이 공들여 완성한다. 이렇게 탄생한 새로운 하이 주얼리가 데뷔 

무대를 가지면 그 이후로 수년간, 혹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주제의 다양한 주얼

리들이 선보이게 된다. 하이 주얼리의 디테일과 스토리가 대중적인 디자인까지 이

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까르띠에는 팬더 라인을 꾸준히 변형해 하이 주얼리 컬

렉션으로 선보이고 있는데, 까르띠에 매장을 방문하면 비교적 대중적인 아이템

에도 팬더 모티브를 다양하게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십 년간 고민한 끝

에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완성한 후 발표하면, 이를 모티브로 실현 가능한 수준

의 주얼리를 선보여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새로운 하이 주

얼리의 탄생은 우리가 선택하는 주얼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

다. 그렇다면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모던 걸 파리지엔, 하이 주얼리의 뮤즈가 되다 
파리를 주제로 한 까르띠에의 새로운 컬렉

션은 그 이름도 파리지엔스러운 ‘누벨바

그 파리’다. 이젠 프랑스의 아이콘이 

된 파리지엔이 간직한 섬세한 뉘

앙스와 컬러, 비밀스러운 매력

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주제

로, 그 자체가 관념적이고 신

선하다. 과거의 하이 주얼리

들을 떠올리면 보다 구체적

인 주제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부귀를 상징하는 뱀이나 그 자

체로 아름다운 꽃이나 식물과 같

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하이 주얼리들이 대부분을 차

지했다. 혹은 왕족이 소유했던 원석이나 크기, 컬러 면

에서 압도적인 원석의 가치를 하이 주얼리의 주제로 삼기

도 했다. 반면 이번에 선보인 까르띠에의 하이 주얼리 컬

렉션은 보다 현대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테마다. 

하지만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언제나 그렇듯 완전히 새로운 것

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기존 하우스의 모든 기록을 저장해둔 아카이

브와 고유의 스타일은 어디에서나 묻어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주제가 ‘파리’, 혹은 ‘파리지엔’이 아닌 ‘누벨바그 파리’인 

것이다. 과거 유럽을 뒤흔든 사조인 누벨바그(Nouvelle Vague, 프랑스어로 ‘새로운 물결’

이라는 의미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절정을 이룬, 프랑스의 젊은 감독들을 중심으

로 퍼진 진보적 영화 운동. 영화 <네 멋대로 해라>를 만든 장 뤽 고다르 감독이 대표적이다)

에 파리지엔을 결합한 것. 누벨바그 역시 그 시대의 ‘모던’이었기에 클래식한 지난날의 모던

과 현재의 모던 걸인 파리지엔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화학작용을 기대한 것이다. 물론 결

과는 성공적이다. 스토리를 모른 채 주얼리만 본다면 마치 수백 년 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

할 정도로 볼드하고 과감한 빈티지 주얼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누벨바그 파리’ 컬

렉션의 내용은 파리지엔의 일곱 가지 개성에 대한 멜로디다. ‘깜찍한 그녀, 관능적인 그녀, 

도도한 그녀, 자유분방한 그녀, 톡톡 튀는 그녀, 섬세한 그녀, 글래머러스한 그녀’라는 테마

로 일곱 가지 스타일의 주얼리를 선보였는데 마치 CM송 가사와 같이 가볍고 산뜻한 주제는 

지금까지 그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한 적이 없는 유니크함이 넘친다. 

다이아몬드와 유색 젬스톤의 향연, 티파니
지난 8월 홍콩에서 첫선을 보인 티파니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주제는 ‘Beyond the Blue’. 

바다의 상쾌한 기운과 장엄함을 강렬한 색채의 젬스톤과 다이아몬드로 표현했다. 사진에 등

장한 제품들처럼 투명하고 청명한 그린과 블루 컬러가 눈을 사로잡는데, 전 세계의 컬러 젬

스톤을 발굴해 새로운 컬렉션으로 선보여 그들만의 숨겨진 매력을 세상에 알리는 티파니의 

노력이 돋보였다. 다양한 블루, 그린 컬러의 투르말린 주얼리들은 원석이 지닌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그중 ‘쿠프리언 엘바이트 투르말린’은 원석 내에 구리가 내포되어 우리

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티파니 블루’ 컬러와 거의 유사한 색상을 띤다. 이렇게 꾸준히 새로

운 컬렉션을 위해 원석을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했기 때문에 티파니를 상징한다고 느껴질 만

큼(원석 자체가 전혀 가공하지 않은 자연적인 산물임에도) 특별한 컬러의 원석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티파니의 수많은 제품 중에서도 예술적 가치와 유니크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잔 슐럼버제(Jean Schlumberger) 컬렉션은 이번 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의 화룡정점. 

자연에서 받은 모든 영감을 주얼리로 표현하는 예술가인 잔 슐럼버제의 작품이 이번 컬렉션

주얼리는 패션과는 달리 오로지 ‘트렌드’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오라가 있다. 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클래식은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보기 힘든데, 올해 유서 깊은 주얼리 하우스들이 지금까지 전혀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세상에 선보였다. 넘볼 수 없을 만큼 고고하기만 했던 하이 주얼리의 세계가 조금씩 문을 열고 대중과 소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다. 

새로운 하이 주얼리와 함께 열렬한 환희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는가.  

1 보석과 향수의 공통점을 포착해 아름다운 향기를 형상화한 주얼리로 육

감적인 꽃향기가 충만한 정원을 표현한 까르띠에의 ‘소틸레쥬 드 까르띠에

(Sortilege de Cartier)̓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2 까르띠에 누벨바그 파리 컬렉

션 중 ‘톡톡 튀는 그녀’를 표현한, 물랭 루주에서 영감을 받은 네크리스. 3 반클리

프 아펠 피에르 드 케렉테르 컬렉션 중 ‘플뤠 드 라피스 라줄리 클립.̓ 화관 모양의 미

드나잇 블루 컬러 브로치로 진귀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4 누벨바그 파리 컬렉션 중 ‘깜

찍한 그녀’를 표현한 대범한 디자인의 링. 옐로 골드와 라피스 라줄리, 크리소프레이즈

와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유니크하다. 5 불가리 고유의 볼드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디바 

하이 주얼리 카프리스 인 포스토피노 네크리스̓. 6 샤넬을 상징하는 유성, 꼬메뜨를 품고 

있는 사자를 표현한 리옹 컬렉션. 7 이번 반클리프 아펠 컬렉션의 주요 제품인 ‘퐁갈 링

(Pongal Ring)̓. 8 블루 카보숑 컷 사파이어 65캐럿을 세팅한 불가리의 ‘디바 하이 주

얼리 포에버 글래머 이어링.̓ 9 사자 모티브를 정교하게 표현한 샤넬의 ‘리옹 임페리

얼 브레이슬릿.̓ 10 잔 슐럼버제가 디자인한 터키석 태슬 네크리스. 글래머러

스한 아름다움의 진가를 보여주는 마스터 피스다. 11 티파니는 생생한 바

다를 연상케 하는 아콰마린을 블랙 오닉스와 매치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다. 12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는 에나멜 브레이슬릿의 

2013년 버전. 13 투르말린에 대한 고정관념을 모두 바꾸어

놓은 티파니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이어링. 

젬스톤의 매력을 마음껏 드러낸 특별한 

컬렉션이다. 

인 주제인 바다와 만나 지금까지 보지 못한 과감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감동케 했

다. 그중 4백84개, 총 1백14.61캐럿의 터키석에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 플래티넘이 어

우러져 밧줄 모양의 태슬을 형상화한 ‘터키석 태슬 네크리스’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 잔 슐럼버제는 1968년 자신이 디자인한, 재클린 케네디의 시그너처 주얼리로도 유명한 

에나멜 팔찌를 2013년 버전으로 재해석했다. 디자이너만의 시그너처인 볼드한 골드, 2백7

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을 함께 세팅해 오묘한 아름다움을 완성한 것이다. 이 팔

찌는 제작하는 데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티파니 고유의 시그너처 하이 주얼리다. 

유니크함과 대범함이 만든 연금술
올해 대대적으로 선보인 불가리의 ‘디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보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만

이 하이 주얼리의 영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 컬렉션에서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한 전설적인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영원불변의 아이콘으로서 새로운 하

이 주얼리 컬렉션의 뮤즈가 되었다. 과거에서 영감을 받은 대담한 스타일에 현대적인 여배

우를 아이콘으로 삼았지만 불가리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브랜드 고유의 과감함과 볼드함

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기에 그 어떤 컬렉션보다 클래식하다. 사실 ‘하이 주얼리’라는 소재 자

체가 일상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데다, 스토리를 보면 보통 인도나 아랍의 왕족과 연관된 이

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담은 것이 대부분이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

다. 하지만 불가리는 이 모든 기존의 명제를 번복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하이 주얼

리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반클리프 아펠의 경우 주제나 스토리보다 ‘연금

술’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보석을 영감의 원천으로 삼아 황금 비율로 

디자인했을 때 예상을 뛰어넘는 특별한 오라를 풍기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삼는다. 희귀하

고도 품질 높은 하드 스톤이 서로 절묘하게 어울릴 듯하면서도 과감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하이 주얼리에서만 볼 수 있는 묘미로, 클라우드 아펠은 “모든 보석은 그만의 혼을 가지고 있

다”라고 이야기했을 만큼 특별한 보석에 대한 열정이 높다. 올해 선보인 ‘피에르 드 케렉테

르(Pierres de Caractere, 프랑스어로 특별함과 개성이 있는 원석이라는 의미)’ 컬렉션 역

시 이러한 마술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진귀한 스톤에 올드 컷과 섬세함, 대범함을 더해 눈

을 뗄 수 없는 예술 작품으로 완성한 것이다. 하이 주얼리를 창조하는 과정 자체에는 기존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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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왕관처럼 디자인해 측면에서도 아름다운 리파인드 

리벨리온 링 2백만원대 타사키. 유색석을 부드러운 카보숑 컷으로 세팅한 메디테

라니안 에덴 컬렉션 링. 보랏빛 애미시스트 싸씨 링, 블루 토파즈를 매치한 싸씨 

링 각 3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다이아몬드와 옐로 골드, 핑크 골드, 화이트 세라

믹을 결합한 쿼트르 링 1천2백50만원 부쉐론. 못에서 영감을 받은 저스트 앵 끌

루 링 2백70만원대 까르띠에. 옐로 골드와 초콜릿 골드 두 가지 골드를 매치한 쿼

트르 링 2백25만원 부쉐론. 뿔을 모티브로 아코야 진주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유니크한 데인저 링 3백30만원대 타사키. 오픈워크 기법으로 동백꽃을 표현한 까

멜리아 아주르 링 7백65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일렬로 세

팅한 밸런스 3링 1백90만원대 타사키. 컨스틸레이션 워치 베젤에 있는 4개의 클

라우 형태에서 영감을 얻은 링. 레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은 3백만원

대, 화이트 골드 링은 1백만원대 모두 오메가.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난 듯 가운

데 1캐럿에 달하는 오벌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에어 링 7천5백57만원 샤넬 화

인 주얼리.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개의 원을 차례대로 배치한 써글

렛 링 8백만원대 티파니. 1개의 페어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리본 모티브의 브끌 

드 디아망 링 6천7백37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네 가지 골드를 결합한 쿼트르 클

래식 링 4백82만원 부쉐론. 4개의 잎으로 이루어진 꽃을 형상화한 빅토리아 얼터

네이터 링 2천만원대 티파니. 4개의 프롱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심플한 솔리

테어 아르모니아 링 2백만원대 다미아니. 물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곡선 링이 

마치 겹쳐 있는 듯 보이는 아쿠아 웨이브 링. 5백만원대 오메가. 사랑의 결속을 

상징하는 스크루 문양이 새겨진 러브 링. 4백40만원대 까르띠에. 동백꽃을 섬세

하게 묘사한 필드 까멜리아 링 1천7백30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블랙 골드에 다

이아몬드를 세팅한 메트로폴리탄 드림 링 3백만원대 다미아니. 사이드에 불가리 

로고가 새겨져 있는 비.제로원 컬렉션 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밴드 링 6백만

원대, 화이트 골드 링 1백만원대 모두 불가리. 행운을 상징하는 유성 모티브의 꼬

메뜨 링 4천3백52만원 샤넬 화인 주얼리. 밴드의 양끝이 하나로 모아져 두 사람

간의 조화를 상징하는 하모니 링 3백만원대 티파니. 플래티넘에 핑크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를 매치한 셀러브레이션 링 6백만원대 티파니.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

몬드를 파베 세팅한 심플한 디자인의 파블라 링 7백만원대 다미아니. 별이 빛나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라이트 링. 밴드 사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각 1백만원대 모두 다미아니. 에디터 배미진 

티파니 02-547-9488 오메가 02-511-5797 불가리 02-2056-0172 까르

띠에 1566-7277 타사키 02-3461-5558 다미아니 02-3497-8972 샤넬 화

인 주얼리 02-3442-0962 부쉐론 02-543-6523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전하고, 영원을 노래할 때 

그 특별함을 더욱 아름답게 간직하게 

해줄 셀러브레이션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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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까르띠에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 모던한 예

물 워치로 각광받는 까르띠에의 시그너처 워치. ‘파란 공’이라는 의미로, 우주

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루어진 공간의 팽창과 시간의 연속을 의미한다. 작은 

조약돌을 연상케 하는 볼륨감 있는 곡선 케이스, 블루 컬러 카보숑 컷 사파이

어로 장식한 크라운에 로마자 다이얼을 더해 우아하고 웅장하다. 유백색 실버 

기요셰 다이얼과 골드의 매치가 아름답다. 1천2백만원대. 문의 1566-7277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 카본 눈을 사로잡는 팔각형 베

젤의 강인한 디자인은 익스트림 럭셔리 스포츠 워치를 상징하는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시계 케이스에 최초로 도입한 옥타곤 형태의 케

이스는 단 8개의 스크루만으로 고정했지만 그 어떤 충격에도 절대 분해되지 

않는다. 오데마 피게가 독점 개발한 포지드 카본과 블랙 세라믹을 사용해 견

고하지만 가볍다. 와플 모양의 기요셰 패턴 다이얼이 독특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717

예거 르쿨트르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 듀얼 윙 무브먼트를 탑재한 듀오미터 

크로노그래프를 오픈워크 다이얼로 표현해, 복잡하지만 간결하고 클래식함이 

느껴진다. 6시 방향의 스몰 다이얼은 점핑 세컨드 디스플레이로 1초에 1회전

해 1/6초 단위의 세분화된 시간까지 표시한다. 골드 핸즈와 블루 핸즈는 크로

노그래프를 표시한다. 5천8백만원대. 문의 02-756-0300

파네라이 루미노르 1950 10데이즈 GMT 두터운 마니아층을 거느린 이탈리

아 워치 브랜드 파네라이의 박력 넘치는 워치. 이탈리아 해군 잠수 부대의 요

청으로 물속에서도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안한 워치로, 이를 위해 사

용한 형광 물질이 바로 루미노르다. 투박하면서도 남성미가 느껴지는 디자인

으로 케이스 오른쪽, 크라운을 보호하는 가드에서 다이버 워치 명가의 아이덴

티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1천7백만원대. 문의 02-3449-5922

블랑팡 빌레레 하프 헌터 컴플리트 캘린더 브랜드의 얼굴이자 클래식 워치

의 아이콘인 블랑팡 빌레레 컬렉션에 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한 유서 깊은 워

치다. 기요셰 패턴과 로즈 골드 로마자, 원형을 그리며 배열된 아라비아숫자

와 6시 방향의 문페이즈까지 섬세한 아름다움과 뛰어난 기능을 모두 갖췄다. 

백 케이스를 오픈해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다. 3천4백만원대. 문의 

02-3438-6268  

브레게 클래식 5717 오라문디 미 대륙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와 오세아니

아를 표현한 3개의 다이얼로 선보이는 오라문디 컬렉션 중 아시아 대륙을 묘

사한 다이얼이다. 물결무늬 패턴의 인그레이빙과 반투명한 래커 작업, 실버 

도금과 수공 인그레이빙한 골드 소재 밤낮 인디케이터가 우아하게 어우러진

다. 1억원대. 문의 02-3438-6218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아폴로 XVII 여섯 번의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한 

스피드마스터의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 1972년 최초의 달 착륙 40주년을 기

념하는 모델로 아폴로 XVII 패치와 같은 디자인의 925 실버 다이얼이 담겨 있

다. 다이얼에는 달 착륙에 관련한 모든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 더욱 특별하다. 

1972개 한정 판매한다. 8백만원대. 문의 02-511-6797 에디터 배미진

오로지 다이얼의 아름다움만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시계가 있다. 

얼굴  하나만으로 세상을 사로잡은, 페이스가 아름다운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Beautiful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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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더 메이드 가방 
수십 개의 샘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소재를 선택하고, 컬러를 정한다. 가방 안쪽에 포켓을 달고 핸들 소재와 버클을 바꾸고 나만의 이니셜을 넣는

다. 꿈에 그리던 나만의 가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순간이다. 지난 7월 파리에서 열린 스페셜 오더 워크숍에 다녀온 에르메스 홍보 담당자는 주문 제

작 가방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었다. “일본에 사는 한 시인은 사과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과 형태의 가방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했어요. 안

쪽에는 스털링 실버로 사과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죠.” 에르메스 라벨이 붙은 사과 가방이라니 상상이나 해본 적 있는가. “버킨과 켈리 백 

안에 생루이 와인 잔을 넣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달라거나 자신의 딸이 그려준 그림을 프린트로 입혀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모두에게 선물하

고 싶다며 단종된 파우치와 똑같은 디자인을 10개 만들어달라는 의뢰도 있었고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독특한 고객들의 의뢰 방식은 아틀리에

의 장인조차 당황하게 만드는데, 디자인을 받으면 실현 가능한 스타일인지, 머릿속에서 그리던 가방과 일치하는지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중간 

과정을 체크하며 수정을 거듭한 후 완성한다. 고객들이 의뢰한 새로운 디자인 중 실제로 상품화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는 국내 고객이 켈리나 

버킨의 컬러와 가죽을 바꾸거나 이니셜을 새기는 정도의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경우. 한마디로 국내에서는 기존의 제품에 자신의 

취향을 보완하는 정도지만, 외국에서는 기존에 없던 디자인을 새롭게 창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한편 루이 비통은 맞춤 제작 가방이 외

신에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적도 있다. 작년 4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자신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연설을 했는데, 이는 루이 비통의 메이드 투 오더 서비스, ‘오트 마르퀴네르’ 방식을 통해 제작된 락킷 백이라는 사실이 급속도로 퍼진 것. 

오트 마르퀴네르는 락킷, 노에, 트라이앵글, 밀라리스, 스티머로 구성된 다섯 가지 형태와 27개의 컬러 중 하나를 고르고 8종류의 겉

감과 2종류의 안감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죽의 질감과 소재에 따라 한없이 세분화되기에 4만 가지라는 종류가 나올 만큼 엄청난 경우

의 수가 생긴다. 가죽은 6개월, 악어나 파이톤 등 이그조틱 레더는 1년이라는 제작 기간이 걸릴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 랄프 로렌

은 일찍이 메이드 투 오더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리키 백을 악어가죽으로 제작한 크로커다일 리키 백을 대대적

으로 선보이고 있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만 이뤄지는 이 서비스는 오더 메이드 전용 데스크에서 이루어지며, 리키 백을 위

한 스와치 북을 보면서 4개의 사이즈와 20개의 가죽 컬러, 6종류의 양가죽 안감, 2개의 하드웨어 중에서 선택해 오직 

나만을 위한 리키 백이 탄생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악어 가방에 일가견이 있는 콜롬보에서도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진행한다. 최상급 싱가포르 포로수스 악어가죽의 다채로운 컬러와 질감, 광택을 확인할 

수 있는 커다란 컬러 스와치 북이 준비되어 있는데, 악어가죽의 종류만 해도 세 가지에 이르고, 도마뱀, 파이

톤, 오스트리치 등 다루기 어려운 이그조틱 레더를 완성도 높게 선보여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 구찌의 경

우 뉴 뱀부 백에서 시작한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재키 백과 스터럽 백까지 확장시켰다. 타조, 악어가죽 

등 진귀한 가죽은 물론 메탈 디테일과 가죽의 광택도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 토즈는 취향과 개성

이 분명한 남성을 위해 더블 스트라이프 컬렉션 백의 스트라이프 컬러 매치를 원하는 대로 변경해준

다. 비용은 추가되지 않지만 계절이 두 번 바뀔 만큼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들지 않아도 좋

을 느긋함만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만 깔려 있다면 집에서도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한 예로, 로에베는 아마조나 아틀리에에서 진행하는 커스텀 메이드 

방식을 온라인에 옮겨 왔는데, 로에베 아마조나 아틀리에 웹사이트나 아이패드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마조나 백을 제작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마조나 백

을 클릭한 후 선택 사항에 맞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식인데, 카프, 고트, 두 가

지 종류의 악어, 오스트리치 중에서 가죽을 선택하면 19가지 다양한 컬러와 핸

들 소재, 가방의 코너 패치까지 자유자재로 조합해 약 13만분의 1 확률을 지닌 

나만의 가방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디자인한 가방에 넣고 싶은 이니

셜을 입력하면(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 견적까지 뽑아 집까지 배송해주니 정

말 스마트한 세상이 아닌가. 또 혁신적인 디지털 이벤트를 전개하는 버버리는 

2013 F/W 컬렉션이 끝난 직후 일주일 동안 프리 오더를 한 고객에게 가방 안

쪽 메탈 장식에 이름을 각인해주는 레터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전자 라벨(RFID)

를 넣어 장인이 핸드백을 제작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이엔드 명품 하우스의 오더 메이드 서비스는  남들과는 차별화된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

어하는 이들의 요구와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더욱 세분화된 선택 사항을 준비하고 온라인

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 프라이빗한 일대일 방식

으로만 여겼던 커스텀 메이드가 다수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도 정착했다는 사실은 맞춤 제작 방식

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획일화된 잇 백 트렌드와 넘쳐나는 복제품

에 신물 난 이들에게 특별한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음은 당연지사. 에디터 이예진 

1 상위 5% 최상급 싱가포르 포로수스 악어가죽으로만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진행하는 콜롬보. 

특수 가죽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공법으로 아름다운 질감과 컬러를 자랑한다. 

2 에르메스 하우스의 아틀리에 장인은 오로지 수작업을 고집하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죽의 질감을 완성한다. 스페셜 오더의 경우 실물 크기의 모형을 만들어 중간 과정을 계속해서 

체크하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다. 3 디자인과 컬러, 사이즈, 레터링을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고야드의 맞춤 트렁크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6개월~1년의 기간이 걸린다. 트렁크뿐만 아니라 

옷장, 책상, 와인 케이스, 모자 등을 오더 메이드할 수 있다. 4 버버리는 2013 F/W 쇼 직후 프리 

오더 기간 동안 레터링을 새겨주고 전자 라벨을 넣어 핸드백을 제작하는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5 구찌의 아이코닉한 뱀부 백의 핸들을 제작하는 과정.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대나무를 가열해 반원 모양으로 구부려 만드는 방식을 고수한다. 

6 로에베의 오더 메이드 방식인 아마조나 아틀리에 서비스를 온라인과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날 수 

있다. 7 자신이 원하는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는 토즈의 더블 스트라이프 

백. 8 랄프 로렌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서자마자 왼편에 마련된 오더 메이드 데스크에서 20개의 

컬러와 여섯 가지 양가죽 안감, 두 가지 하드웨어 중 골라 나만의 크로커다일 리키 백을 제작할 수 

있다. 9 루이 비통의 아이코닉한 트라이앵글 백. 오더 메이드 서비스를 이용해 원하는 가죽 소재와 

컬러, 질감을 선택 하고 이니셜을 새기는 것도 가능하다.

내가 꿈꾸던 나만의 명품 가방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순간. 하이엔드 럭셔리 하우스의 스페셜 

오더 메이드 서비스라면 가능하다.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남과 차별되는, 

오직 나만을 위한 스페셜 오더 메이드 백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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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남다른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싶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웨어 브랜드 론칭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확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감각적인 디자인, 

견고한 디테일로 주목받는 뉴 프레임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upreme Frame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플라토이 by 커스텀 알랭 

미끌리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아키라 이시와타리의 핸

드 메이드 아이웨어 브랜드. 장난감을 연상시키는 선명한 

컬러와 커팅이 독특한 프레임은 어른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기에 충분하다. 58만원. 문의 070-4418-0908 아이

반 7285 by 나스월드 40년 전 일본에서 ‘입는 안경’을 콘

셉트로 했던 아이반 크래프트 시리즈를 부품과 디자인을 

재구성해 론칭한 아이반 7285. 얼굴을 안정감 있게 감싸

는 형태와 클래식한 스타일이 주를 이룬다. 40만원대. 문

의 02-512-2225 솔트 by 옵티컬 W 2006년 미국에서 

탄생한 솔트는 아이웨어를 비롯해 의류,액세서리까지 독

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브랜드다. 톤 다운된 차

분한 컬러가 많고, 부드러운 형태의 프레임으로 담백한 멋

을 제안한다. 40만원대. 문의 02-6911-0845 어반’30 

by 룩옵티컬 비즈니스맨을 위해 태어난 국내 아이웨어 브

랜드. 얇고 날렵한 프런트와 미니멀한 디자인,메탈 소재가 

지적이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준다. 9만5천원. 문의 02-

3016-8200 그리피 일본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인 그리

피는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브리지와 다양한 컬러를 패치

워크 형태로 뒤섞은 프레임으로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36만원. 문의 070-8734-

3233. 탐스 아이웨어 원 포 원(one for one) 기부를 실천

하는 브랜드 탐스에서 아이웨어를 론칭했다. 안경 역시 구

매할 때마다 한 사람의 시력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패

션도 즐기고 뜻깊은 활동에도 동참할 수 있다. 20만9천원. 

문의 1544-5344 개럿 라이트 by 한독 옵틱 2010년 클

래식한 디자인 콘셉트로 론칭한 캘리포니아 브랜드로, 올

리버 피플스 창립자의 아들인 개럿 라이트가 론칭했다. 최

고의 품질과 내구성을 위해 이탈리아, 일본의 초산 섬유소

와 빈티지 아세테이트로 제작하고 독일에서 가져온 부품으

로 완성도를 높였다. 40만원대. 문의 02-546-0642 디

스퀘어드2 by 세원 I.T.C 이제 국내에서도 디스퀘어드2

의 안경을 만날 수 있다. 과감하지만 절제된 디자인, 빈티

지와 위트를 자유롭게 믹스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대

로 담아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18-8310 라인아트 

by 시원 아이웨어 정밀 레이저 용접 특허권을 획득한 라인

아트는 알레르기 프리, 형상기억 기능을 갖춘 아이웨어로 

차별화를 두고 있다. 특히 인종별, 나라별 표본 그룹의 샘

플을 분석한 후 유연하게 얼굴을 감싸는 템플 커브를 구현

해 동양인 두상에 가장 최적화된 디자인을 완성했다. 70만

원대. 문의 02-565-6940 에디터 이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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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구찌 길티 블랙 뿌르 옴므 X 배

우 크리스 에반스 가장 섹시한 향수상, 올해의 향수상 등 

35개의 수상 경력이 있는 길티 뿌르 옴므의 새로운 라인인 

길티 블랙 향수. 기존 라인에 그린 코리앤더(고수)와 아로

마틱 라벤더를 첨가해 깊고 유혹적인 향을 발산한다. 위엄

이 느껴지는 블랙 컬러 보틀과 자유분방한 그린 컬러 유리

를 접목해 클래식함과 젊은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도시적인 아로마틱 후제르 향으로 트렌디하고 활기찬 남성

에게 추천한다. 50ml 9만4천원. 문의 02-2077-5609

디올 옴므 X 배우 로버트 패틴슨 테일러 수트를 입은 남성

을 연상하며 완성한 모던하고 세련된 우디 계열 향수. 여자

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디, 아로마틱, 파우더리한 향을 결

합해 섹시하면서 순수한 향을 완성했다. 톱 노트로는 보클

뤼즈 라벤더를, 미들 노트엔 투스칸 아이리스 앱솔루트를, 

베이스 노트엔 아이티 베티베르를 주요 향료로 사용했다. 

50ml 8만7천원. 문의 02-3438-9537

파코라반 인빅터스 X 럭비 선수 닉 영퀘스트 라틴어로 ‘정

복되지 않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인빅터스. 남자의 상징이

자 여자들의 영원한 판타지인 ‘진정한 챔피언’을 모티브로 

탄생한 향수로, 파워풀하고 강렬한 향이 돋보인다. 기존의 

세련되고 깨끗한 이미지의 스포티 향수에서 벗어나 시원하

고 산뜻한 머린 계열의 아로마틱 톱 노트와 우디 계열의 보

디 노트를 결합해 관능적인 남성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스

포츠맨십의 상징인 트로피 모양의 보틀이 소장용으로도 매

력적이다. 50ml 7만3천원. 문의 02-3443-1805

몽블랑 레전드 X 모델 사이먼 클락 1백여 년의 역사를 자

랑하는 몽블랑의 DNA와 세계관을 대변하는 우아하고 카

리스마 넘치는 남성 향수. 이탤리언 베르가모트, 프레시 

재스민, 로즈, 샌달우드, 통카빈을 조합한 우디 후제르 향

으로, 중후하고 자신감 넘치는 비즈니스맨을 연상케 한

다. 깊이 있는 블랙과 실버로 부드럽게 처리한 보틀엔 브랜

드의 시그너처 로고를 중앙에 배치해 럭셔리함을 더했다. 

50ml 8만원. 문의 080-800-8809

불가리 맨 익스트림 X 배우 에릭 바나 문명과 권력을 상징

하는 도시 로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수. 웅장한 고

대 로마 건축물을 모티브로 한 강인한 이미지의 실버 보틀

과 화이트 우디 프레시 계열의 향취가 모던한 남성의 카리

스마를 표현한다. 상쾌한 베르가모트와 선인장 수액, 핑

크 그레이프 프루츠가 지중해의 산뜻한 향을, 깨끗한 느낌

의 화이트 프리지아와 과테말라 카다몸, 베제탈 앰버가 쿨

하면서 부드러운 남성의 따스함을, 발사 우드와 베티베르, 

벤조인이 깊고 진한 우디 향을 더해준다. 60ml 8만6천원. 

문의 080-990-8989

입생로랑 롬므 입생로랑 X 배우 올리비에 마르티네즈 원초

적인 남성의 관능미를 표현한 향수로, 뿌리는 순간 산뜻하

고 깨끗한 느낌의 시트러스 향이 첫 향으로 다가온다. 스파

이스한 진저 향과 우아한 바이올렛 향이 결합해 모던하고 

세련된 무드를 더하고, 그 뒤에 깊은 우디 향이 은은한 여

운을 남겨 부드러운 남성미를 극대화한다. 볼트와 너트를 

형상화한 보틀은 자신감 넘치는 남성의 모습을 상징한다. 

60ml 8만3천원대. 문의 080-347-0089

존 바바토스 플래티넘 에디션 X 모델 앤드루 스미스 세련

되고 화려한 보틀 디자인만큼이나 매력적인 향취를 지닌 

플래티넘 에디션. 톡 쏘는 스파이시한 페퍼 향에 강렬하고 

상큼한 감귤 향을 더해 코를 자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깊

어지는 우드와 레더, 리치하고 따스한 앰버 향이 우아하고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125ml 11만9천

원. 문의 02-3443-1805 에디터 권유진

여자들은 유독 남자의 향에 

민감하다. 특히 부드럽고 

섹시한 향이라면 더더욱. 

빠져들 것만 같은 마성의 눈빛과 

강렬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눈길을 사로잡는 향수 모델과 

파워풀하고 관능적인 남성 향수의 

완벽한 하모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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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30 * style chosun  201309 201309  style chosun * 31

롯
데
백
화
점

현
대
백
화
점

신
세
계
백
화
점

갤
러
리
아
백
화
점

A
K플
라
자

대
구
백
화
점

BT
Y갤
러
리

   
   
   
   
   
   
   
   
   
   
   
   
   
   
   
   
   
   
   
   
   
   
   
   
   
   
   
   
   
   
   
   
   
   
   
   
   
   
   
   
   
   
   
   
   
   
   
   
   
   
   
   
   
   
   
   
   
   
   
   
   
   
   
   
   
   
   
   
   
   
   
   
   
   
   
   
   
   
   
   
   
   
   
   
   
   
   
   
   
   
   
   
   
   
   
   
   
   
   
   
   
   
   
   
   
   
   
   
   
   
  공
식
수
입
원

문
의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란스 맨 라인 컨

트롤 밤 뛰어난 보습 효과는 물론 강력한 퍼밍 효과

로 부드럽고 날렵한 얼굴선을 선사해줄 밤 타입의 크

림. 마다가스카르에서 전통 약재로 사용하던 파라크

레스 추출물이 섬유아세포를 복구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카페인의 지방 분해 작용을 통해 턱과 목의 

늘어진 살들을 탄력 있게 리프팅시킨다. 50ml 6만2

천원. 문의 080-542-9052

랩 시리즈 에이지 레스큐 훼이스 로션 플러스 진생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안티에이징 제품인 ‘에이지 레

스큐’의 효능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출시한 페

이셜 로션. 인삼을 캡슐화해 배합한 G-액션™ 성분

과 열 가지 항산화 물질을 혼합한 AO-10™, 주름 

개선에 탁월한 두 가지 강력한 펩타이드 성분을 블렌

딩해 피부 본연의 콜라겐 생성 능력을 강화, 주름을 

개선하고 피붓결을 매끈하게 가꿔준다. 50ml 6만5

천원대. 문의 02-3440-2774

키엘 훼이셜 퓨얼 헤비 리프팅 주름, 탄력, 리프팅

을 한 번에 해결하는 올인원 안티에이징 모이스처라

이저. 50년의 남성 스킨케어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

드의 제품답게 남성이 선호하는 부드럽고 산뜻한 텍

스처, 강력한 삼중 효과, 간편한 사용감을 모두 갖췄

다. 각질 제거 효과로 영양 성분이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풍부한 비타민과 단백질 성분이 피

부 탄력을 강화한다. 50ml 5만5천원대. 문의 080-

022-3332

비오템 옴므 하이 리차지 아이샷 피로 가득한 눈가에 

활력을 더해줄 롤 온 타입의 아이 세럼. 눈가에 닿는 

메탈 볼의 차가운 감촉이 텍스처에 쿨링 효과를 선사

해 열이 오른 눈가를 시원하게 풀어준다. 카페인, 세

리코사이드, 망간, 수분 복합체를 함유해 건조한 눈

가를 촉촉하고 편안하게 가꿔주고 눈가의 다크서클

과 혈액순환을 개선한다. 15ml 4만4천원대. 문의 

080-022-3332

SK-Ⅱ MEN 브라이트닝 세럼 칙칙함, 트러블 자

국, 울긋불긋한 피부 톤 등 남성들의 주요 피부 고민

에 맞춰 피부를 밝고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남성용 화

이트닝 에센스. 바이브런트 브라이트 콤플렉스가 멜

라닌 생성을 억제해 눈에 띄게 밝은 피부 톤을 선사

하며, 수분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고 수분 증발을 막

아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한다. 50g 15만원대. 문의 

080-023-3333

시세이도 맨 모이스처라이징 에멀젼 손상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 로션. 세안과 면도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집중적으로 공

급해 피부 재생 능력을 촉진한다. 부드러운 에멀션 

타입으로 피부에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

이다. 100ml 4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설화수 정양크림 정양단과 홍삼 추출물을 함유해 음

주, 흡연, 각종 스트레스로 거칠어진 남성 피부를 생

기 있고 탄력 있게 되돌리는 에너자이징 크림. 쫀득

하고 밀착력이 좋은 텍스처가 피부에 쫀쫀한 막을 씌

워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효소 처리한 홍삼 사포닌 

성분이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40ml 

9만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패션 아이템) 가죽 재킷 디올 옴므. 가죽 벨트 에르

메네질도 제냐. 옷핀 디테일의 모자 마크 제이콥스 

by 주느세콰. 캐멀 컬러 키 링 루이 비통. 스터드 

체인 장식의 지갑, 골드 체인 팔찌 모두 생 로랑. 보

잉 선글라스 수비 by 옵티컬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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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을 꿈꾸는 건 비단 여자들만이 아니다. 더욱 파워풀해진 성분과 효능, 남성 피부에 특화된 

텍스처로 메마르고 탄력 없는 피부에 단비를 내려줄 이번 시즌 남성 코즈메틱.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get it Gro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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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을 모던하게 비튼 비대칭 테일러링과 펑크 패션, 과감한 

프린트와 믹스 매치로 대변되는 영국의 살아 있는 패션 전설 

비비안 웨스트우드. 브랜드의 오트 쿠튀르 라인인 골드 라벨과 

젊고 감각적인 디자인의 레드 라벨에서 2013 F/W 컬렉션을 지배한 

패턴 트렌드를 엿볼 수 있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classy Punk

트렌드를 선도하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2013 F/W 컬렉션 
앞서 ‘2013 F/W Key Looks’ 기사를 본 독자들이라면 이번 시즌 트렌드를 단박에 알아차렸을 듯. 음침한 분위기의 

필름 누아르 속 여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신비롭고 관능적인 레이디라이크 룩과 쌍벽을 이루는 트렌드는 바로 ‘프린트’

다. 타탄, 그리드, 하운즈투스 체크 등 패션 사전에서나 볼 법한 체크 패턴이 무수히 쏟아졌고, 굵고 가는 스트라이프

를 수트와 팬츠에 입혔으며, 정원을 연상시키는 각양각색 꽃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4대 패션 위크의 컬렉션 룩을 분석

하는 중 비비안 웨스트우드에서도 이와 같은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는데, 파리에서 열린 골드 라벨 쇼는 물론, 런던에

서 선보인 레드 라벨의 쇼에서도 공통적이었다. 먼저 골드 라벨은 중세 유럽의 풍경을 그린 일러스트에서 영감을 받아 

에스닉한 패턴을 판초에 입히거나 체크 패턴 숄에 도트 무늬 원피스를 매치하는 방식이었다. 레드 라벨은 볼드한 스트

라이프, 대담한 물결 패턴을 주로 아우터에 입혔으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타탄 체크 스커트도 눈길을 사로잡았다.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디자이너이자 펑크 패션의 전설인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1971년 영국 런던의 킹스 로드에 위치

한 작은 매장에서 브랜드의 역사를 열었다. 시즌마다 그녀만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인테리어와 콘셉트로 대중에게 다

가갔고, 1984년 ‘5명의 베스트 디자이너’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디자이너로 우뚝 섰으며, 올해의 영국 최고 디자이너

상을 2회 수상하기도 했다. 정상에 오른 후 지금까지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키며 탄탄한 마니아층을 구축했다. 1993년에는 여성복을 골드 라벨과 레드 라벨 두 라인으로 나누었는

데, 골드 라벨은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난 오리지널 라벨로 최고급 소재와 완벽한 테일러링이 조화

를 이루는 오트 쿠튀르 특성을 반영했다. 반면 레드 라벨은 컬러와 소재, 실루엣을 보다 웨어러블하게 해석한 감각적

인 디자인으로 젊은 여성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남성 컬렉션을 비롯해 앵글로마니아, 액세서리 컬렉션, 

향수까지 라인을 확장하며 토털 브랜드로 거듭나기에 이르렀다.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넘치는 열정은 브랜드에 활력

을 불어넣으며 명성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으로 꼽힌다. 나아가 인종, 환경, 노동 등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이슈를 파격

적이고 대담한 컬렉션으로 풀어가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 매장은 국내에서 서울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백화점 18곳에 입점되었는데, 특히 현대백화점 본

점 3층과 무역센터점 3층, 목동점 2층은 오트 쿠튀르 라인인 골드 라벨과 젊고 감각적인 레드 라벨을 동시에 선보이는 

프리미엄 스토어니 기억해둘 것. 다른 매장보다 다양한 셀렉션과 익스클루시브 아이템까지 만날 수 있어 브랜드의 두

터운 마니아층과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02-3438-6292 에디터 이예진

(왼쪽) 입었을 때 몸을 착 감싸는 완벽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코트 2백98만원, 안에 입은 블라우스와 체크 

스커트 각 1백18만원, 63만원.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 타탄 체크 백 98만원, 슈즈는 컬렉션 제품으로 

가격 미정.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오른쪽) 구조적인 패턴의 카디건과 니트 각 1백78만원, 

1백8만원. 핀 스트라이프 롱 스커트 1백78만원.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의자에 놓인 송아지 가죽 

클러치백 각 1백78만원, 행어에 걸린 메탈릭한 재킷과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 모두 비비안 웨스트우드 레드 라벨. 

블랙 재킷은 비비안 웨스트우드 골드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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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슈즈 라인을 따라 장식한 스터드와 풍성한 태슬 장식이 크림 컬러 스웨이드와 만나 부드럽

게 융화된 로퍼 2백43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신발 전체를 뾰족한 스터드로 가득 채운 과감한 스타일의 슬립온 슈즈 2백

59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브랜드를 상징하는 로고를 고풍스러운 장식과 자연스럽게 믹스한 슬립온 슈즈 1백78만원 파치

오티. 영국의 현대미술가 채프먼 형제와의 작업으로 탄생한 검은색 벨벳 슈즈 1백90만원대 루이 비통. 두꺼운 굽과 볼드

한 버클 장식이 연출하는 투박한 실루엣을 즐겨보자. 1백20만원대 발렌시아가 by 무이. 꽃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은 레드 

슬립온 슈즈 1백39만원 알렉산더 맥퀸 by 분더샵 맨. 날렵한 라인의 블루 컬러 윙 팁 슈즈 73만원 폴 스미스. 레오퍼드 

패턴과 스터드, 송치와 가죽의 믹스 매치가 돋보이는 슬립온 슈즈 1백65만원 필립 플레인. 에디터 이예진 

무이 02-3446-8074 루이 비통 02-3432-1854 파치오티 02-545-8757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필립 

플레인 02-544-9132 분더샵 맨 02-3444-3300 폴 스미스 02-3447-0278

Showy shoes
한껏 멋 부린 남성 구두가 디스코 음악에 

맞춰 온몸을 들썩거리게 한다. 과감한 디테일로 당신의 스타일 지수를 

화끈하게 높여줄 화려한 남성 구두.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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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누아르 속 레이디라이크 룩과 다채로운 프린트의 향연 
여성 컬렉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실루엣과 무드는 1940년대를 지배한 필름 누아르의 여주인공에게서 영감을 받은 레이디라이크 룩! 한 편의 

히치콕 영화를 보는 듯했던 루이 비통의 쇼는 란제리, 새틴 롱 슬립 드레스, 실크 가운 등으로 이어지며 농밀한 누아르 스타일을 완성했다. V존

을 강조한 오프 숄더 드레스(구찌), 허리를 잘록하게 조인 풍성한 서클 스커트(디올, 로샤스, 니나 리치),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펜슬 스커트

(디스퀘어드2, 프로엔자 스쿨러) 등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실루엣과 길이의 스커트가 등장해 자신의 체형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을 만큼 선

택의 폭이 넓다. 실루엣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프린트 가운데 만장일치로 꼽는 것은 단연 체크. 동시대의 멋쟁이 여성들이 무한 신뢰하는 

피비 파일로와 미우치아 프라다, 스텔라 매카트니가 체크 프린트를 메인 룩으로 내세웠으니. 클래식한 깅엄 체크부터 그리드 체크, 스코틀랜

드 전통 프린트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타탄 체크까지 코트와 스커트, 풀오버 등 이너나 아우터 할 것 없이 디자이너들은 각자의 입맛에 맞게 격

자무늬를 새겨 넣었다. 지난 시즌을 책임졌던 오버사이즈 트렌드 역시 유효하다. 작년에는 빳빳하게 엮인 부직포 스타일의 소재가 각광받았다

면 올해는 캐시미어, 울, 알파카 등으로 연출한 유연한 실루엣에 주목해야 할 것. 알렉산더 왕이나 까르뱅, 스텔라 매카트니에서 볼 수 있듯 더

블 버튼이나 히든 버튼과 어깨선을 한 뼘 이상 떨어뜨려 둥글게 처리한 스타일이 부각되었다. 퍼 역시 오버사이즈 형태로 풍성하고 화려하게 거

듭났다. 생 로랑은 플라워 프린트 원피스와 체크 셔츠로 반항기 충만한 펑크 스타일을 선보였으며, 펜디는 다양한 컬러를 패치워크 형태로 뒤

섞은 모피 코트와 가방 등으로 대표적인 모피 하우스의 명맥을 이어갔다. 아울러 드리스 반 노튼의 잘 재단한 핀 스트라이프 수트와 폴 스미스, 

요지 야마모토 등에서 선보인, 여유 있는 실루엣의 팬츠 수트로 대변되는 매니시 룩도 놓치지 말도록. 에디터 이예진 

포멀 룩과 캐주얼 룩의 절묘한 믹스 매치를 기억하라 
이번 시즌 남성 컬렉션은 스포티즘과 테일러링을 결합한 새로운 포멀 룩이 바탕을 이루는 가운데 세련된 일상복으로 안착한 어번 아웃도어 룩, 

젊은 감성을 담은 스트리트 룩까지 드레스 업과 드레스 다운의 경계를 허무는 폭넓은 레이어드가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루이 비통은 포멀한 

핀 스트라이프 수트에 커다란 더플코트와 밀리터리 무드의 봄버 점퍼 등을 자유롭게 믹스하고 로프 벨트와 위크엔드 백을 매치해 현대적인 트

래블 룩을 선보였다. 에르메스는 포멀한 재킷에 트레이닝 팬츠와 기능적으로도 완성도 높은 트레킹 슈즈 등 아웃도어 요소를 곳곳에 배치했다. 

아르마니 역시 하이테크 소재와 테일러링을 결합한 시크한 아웃도어 룩을 보여주었음은 물론이다. 이번 시즌 컬러 스펙트럼은 그레이와 화이

트를 중심으로 톤 다운된 감도 높은 블루와 머스터드, 카키, 오렌지 등으로 확장되었다. 화이트는 블랙과 매치해 극명한 대비를 주는 것이 가장 

세련된 방법이며, 위아래를 하나로 통일하는 컬러 매치 또한 염두에 둘 것. 여성 컬렉션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는 다채로운 프린트와 하이 웨이

스트 실루엣은 공통적으로 남성 컬렉션에도 적용되었다. 글렌, 타탄, 하운즈투스 등 클래식한 체크 패턴이 볼드해지고 과감한 컬러로 변주되

었다는 점이 포인트. Z 제냐, 닐 바렛, 폴 스미스, 버버리 등에서 선보인 그래픽적 패턴과 스트라이프, 레오퍼드 등도 뒤를 이으며 패턴 유행에 

힘을 실었다. 남성복의 허리선이 높아졌음은 돌체앤가바나와 비비안 웨스트우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넉넉한 배기팬츠에 짧은 카디건과 

베스트를 매치해 허리 라인을 두드러지게 하는가 하면, 허리선의 벨트 고리를 아래쪽으로 달아 주름을 잡은 하이 웨이스트 팬츠로 새로운 실루

엣을 제안했다. 그 밖에 생 로랑과 랑방에서는 텍스처가 다양한 블랙으로 정제된 펑크 룩을 보여주었고, 에트로와 베르사체, 펜디에서는 와일

드한 터치를 더한 모피 코트로 럭셔리한 무드를 고조시켰다. 

Key Looks
2013 F/W

계절이 바뀌고 어김없이 새로운 트렌드가 런웨이에 펼쳐졌다. 

체크, 핀 스트라이프, 플라워 등 다채로운 프린트와 정제된 컬러, 새로운

실루엣으로 올 가을, 겨울을 책임질 2013 F/W 대표적인 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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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정의하는 입생로랑의 완벽한 안티에이징
지난해 국내에 론칭해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럭셔리 코즈메틱 브랜

드, 바로 입생로랑이다. 브랜드의 성공을 견인한 것은 그 무엇보다 스킨케어

에 접목한 놀라운 성분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테크놀로지를 화장품에 적용했

지만, 다른 브랜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과학적 성취를 직접 접목

한 화장품은 많지 않다.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차세대 미래 과학, 글리코바이

올로지(glycobiology)를 접목한 입생로랑의 안티에이징 라인,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래로 지금까지 독보적인 위치를 고

수하고 있다.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에 담긴 최첨단 과학의 결정체인 

글리코바이올로지는 1백 년간의 연구가 이어지는 동안 7개의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생명 과학 분야이다. 모든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글리칸(glycan)이 세포 간의 신호 교환과 의사소통, 신진대사에 관여한다는 

데 착안해 수많은 질병을 치료·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던 중, 로레알 

그룹에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입생로랑에서 독점적으로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 특별한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글

리코바이올로지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피터 H. 시버거 박사가 한국을 찾아 기

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박사는 침팬지와 사람이 글리칸 단 하

나 차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고, 치료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에

이즈와 알츠하이머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백신 연구 개발까지 모두 이 글리코

바이올로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쉽고 흥미롭게 설명했다. 

완전히 새로운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
이러한 글리코바이올로지에서 영감을 받은 입생로랑의 포에버 유스 리버레

이터 라인의 핵심 제품은 세럼이다. 글리칸이라는 과학적 요소와 코즈메틱을 

결합해 세 가지 글리칸 복합체로 이루어진 활성 성분인 글리칸액티프TM를 개

발했다. 이 유니크한 활성 성분은 외부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마치 열쇠로 

문을 열 듯 잠금 상태를 ‘해지’시켜 단절되어 있던 피부 활동에 필수적인 메시

지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되는 글리칸을 재충전하

게 한다. 또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합성을 촉진해 피부 조직을 보다 

단단하고 건강하게 한다. 글리칸액티프TM를 고농축 함유한 입생로랑의 포에

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은 주름 개선, 리프팅, 플럼핑, 윤기 등 수많은 여성

들이 고민하는 네 가지 요소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쫀득한 여린 핑크 컬러의 

젤 타입 텍스처로 바르자마자 얼굴 전체를 가볍게 당기듯 탄력을 주고, 상쾌

하고 촉촉하게 스며든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 파운데

이션은 메이크업 제품으로는 드물게 자외선 차단과 주름 개선 인증 이중 기능

성 제품으로, 기능성 스킨케어와 컬러와의 이상적인 만남을 완성했다. 마치 

얼굴을 코르셋으로 조인 듯, 턱선부터 볼까지 당겨 올리는 듯한 리프팅 효과

를 경험할 수 있다. 워낙 텍스처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입생

로랑이기에 리퀴드 파운데이션에 대한 기대가 큰데,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충

분히 자연스럽고 촉촉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는 평. 스킨케어 기능을 갖춘 

세럼 파운데이션인 만큼 손으로 톡톡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부드럽게 발리고 

빠르게 스며들어 내추럴한 피부 표현에 어울리는 제품이다. 단순한 유수분 

공급만으로 피부 젊음을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느낀 여성이라면 입생로

랑의 오랜 연구 끝에 탄생한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라인이 좋은 해답이 되

어줄 것이다.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 30ml 14만원대, 유스 리버레이

터 세럼 파운데이션 30ml 8만4천원대.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Forever 
youth

어려운 성분을 사용했다고 무조건

좋은 화장품은 아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화장품 기업에서 오랜 연구와 엄청난 

투자 끝에 독점적으로 선보이는 안티에이징 

라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 로레알 기업의 막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오로지 입생로랑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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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럼과 완전히 새로운 안티에이징 

파운데이션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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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   기간 2013년 9월 16일(월)~30일(월)    ❖ 해당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2층, 갤러리아백화점 WEST 1층, 

    롯데백화점 잠실점 1층,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층    ❖ 문의 080-347-0089

     ※ 1일 1백 개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제품 조기 품절 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조선일보>와 입생로랑이 함께하는, 젊은 피부를 위한 체험 키트 증정 프로모션
본 쿠폰을 지참하고 입생로랑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께 입생로랑이 선사하는 젊은 피부를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체험 키트(3종, 5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설화수 자음생 진본유(30ml 18만원) “자음생 진본유에 

들어 있는 인삼 종자유가 피부 자체의 힘을 길러 건조함을 막고 뾰루지나 주름이 생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한방 에센스 오일이에요. 인삼 종자유는 인삼 종자에서 

1년에 단 한 번만 채취할 수 있고 하나의 종자에서 0.004ml밖에 얻지 못하는 매우 귀한 

성분입니다. 여기에 참깨를 생으로 압착해서 얻은 에센셜 성분인 마유의 탁월한 보습력이 

헐거워진 세포의 지질을 단단하게 채워 넣어 피부에 윤기를 돌게 하고 촉촉함이 오랜 시간 

유지되도록 도와줍니다.”_배진영(설화수 브랜드 매니저) 문의 080-023-5454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래디언트 바이탈리티 2-스텝 트리트먼트(9만원대) “잦은 야근과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생기와 수분이 부족한 피부에 강력 추천하는 마스크 팩입니다. 

항산화에 탁월한 석류와 슈퍼 베리 복합체가 피부 속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배출해 수분과 

에너지를 즉각적으로 공급해주지요. 젤과 클레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먼저 

클레이 마스크로 과다한 피지 분비를 잠재우고 모공을 깨끗하게 정리한 후 집중적인 보습을 

위해 젤 마스크로 마무리하면 촉촉함이 배가됩니다.”_이소윤(에스티 로더 교육부 대리) 

문의 02-3440-2772

키엘 울트라 훼이셜 마이크로 세럼(50ml 4만9천원) “브랜드의 넘버 원 수분 라인인 

울트라 페이셜의 첫 수분 세럼인 만큼 40년간 증명된 보습 노하우가 집결되어 있어요. 

빙하 추출물과 사막 식물의 뛰어난 보습 성분이 미세한 분자 형태로 되어 있어 피부 겉과 

속을 수분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다음 단계에 울트라 페이셜 크림을 덧바르면 최상의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_조소민(키엘 홍보팀 대리) 문의 080-022-3332

록시땅 이모르뗄 크림 마스크(125ml 10만원)  “풍부한 버터 타입 질감의 마스크 제품으로, 

지중해 연안의 코르시카 섬에서 재배하는 유기농 이모르뗄 에센셜 오일이 가득 들어 

있어요. 록시땅만의 마이크로 캡슐 전달 시스템으로 완성된 이모르뗄 에센셜 오일은 피부에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돌게 해 하루 종일 산뜻함을 유지시켜줍니다.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A와 비타민 E 덕분에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시어버터가 피붓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줍니다.”_박예슬(록시땅 홍보팀) 문의 02-3014-2965

입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세럼(30ml 14만원) “입생로랑 스킨케어를 대표하는 

이 세럼은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탄생한 글리칸액티프™가 고농축 함유되어 빠른 시간 

내에 불규칙한 유분과 수분 균형을 정상화해줍니다. 특히 진피층 속 수분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 히알루론산의 밀도를 높여 눈에 띄는 플럼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세럼 1개로 보습은 물론 주름을 개선하고 갖가지 피부 노화를 다스리는 스마트한 올인원 

세럼입니다.”_한원선(입생로랑 교육부 트레이닝 매니저) 문의 080-347-0089

필로소피 웬 호프 이즈 낫 이너프 오메가 3·6·9 리플레니싱 오일(25ml 6만9천원) 

“물 같은 가벼운 텍스처가 순식간에 스며들어 오일 특유의 끈적임 없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보리지, 해바라기, 아몬드 등 천연 오일 성분이 피부 속 수분을 오랫동안 

붙들어주기 때문에 다양한 보습 제품을 덧바르지 않아도 되지요.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1~2방울 떨어뜨려 볼과 이마를 감싸듯 가볍게 눌러주면 윤기가 돌고, 건조해지는 것도 

확실히 덜하답니다.”_최윤수(필로소피 브랜드 매니저) 문의 080-850-0708

클라란스 하이드라 퀀치 크림(50ml 6만원) “하이드라퀀치 크림은 옷장에 있는 화이트 

셔츠 같은 존재입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죠. 피부 보습 유지의 핵심인 피부 표면부터 각질층, 표피, 그리고 피부 속 

가장 깊은 진피까지 4개의 층에 최적의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클라란스만의 

독특한 식물 성분이 피부 미세 순환을 도와 건조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클라란스 공해 

방지 복합체가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극받은 피부를 보호해주어 보습력을 지속시킵니다. 

세 가지 피부 타입과 텍스처로 선보이는데, 극건성 피부에는 리치한 크림 텍스처를 

추천합니다.”_이은아(클라란스 교육부 부장) 문의 080-542-9052  

SK-II 스템파워 크림(20g 12만원대) “수분 크림 이상의 보습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피부 

밀도를 탄탄하게 만들어 동안 피부를 선사해주는 크림입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고 촉촉한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게 침투해 까칠한 피붓결을 다독여주고 넓은 모공, 과다 피지 등 

다양한 피부 고민들을 케어해줍니다. ‘4배 농축 피테라™’, ‘액티-스템 아카넥스’, ‘니아신 

아마이드’로 구성된 SK-ll만의 혁신적인 스템파워 콤플렉스가 떨어진 탄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적이지요.”_박정연(SK-II 브랜드 매니저) 문의 080-023-3333

시세이도 바이오 퍼포먼스 수퍼 코렉티브 아이크림(15ml 9만2천원)“‘히알루론산 폭탄 

아이크림’이라는 애칭답게 눈가의 건조함에 시달리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물광 

주사라고 일컫는 히알루론산 주입법 시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아이크림답게 

3단계로 작용하는 히알루론산 시스템으로 수분을 꽉 붙들어 건조할 틈이 없지요. 피부 

가장 아래층인 진피층에서 섬유아세포의 생성을 늘려 히알루론산을 채운 후 바이오 

디파이닝 콤플렉스가 표피층에서 히알루론산을 촉진하면 각질층에서 이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줍니다.”_손혜미(시세이도 교육팀 과장)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이예진

Super moisture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요즘. 

세안 후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과 피지 

분비가 많아지며 안 보이던 뾰루지도 서서히 

올라온다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이 

돌게 해 들쭉날쭉한 피부 컨디션을 

회복해야 한다. 수분 크림부터 마스크, 

오일 세럼, 아이크림에 이르기까지, 코즈메틱 

담당자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보습 제품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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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와 모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두피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두피 컨디션에 따라 헤어 제품을 달리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비옥한 땅에서 작물이 잘 자라듯 두피를 잘 관리해야 모발이 끊어지지 않고 건강한 법인데 말이다. 요즘 현대인들의 

모발과 두피는 각종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디터도 마찬가지. 출근 시간에 쫓겨 아침에 머리를 제대로 말리

지 않는가 하면, 빗질도 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어 모근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또 피부에는 그토

록 정성스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만 두피와 모발은 자외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니 모발이 변색되고 두피는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져 뾰루지가 자주 출몰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자신의 헤어 관리 습관을 점검

해보자. 얼굴 피부와 마찬가지로 두피 역시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하다. 한 가지라도 균형이 깨지면 두피염이 올라오거나 탈

모가 생기는 등 각종 두피 트러블로 이어지는 것. 그날그날의 두피 컨디션에 따라 다른 샴푸를 사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두피가 건조해 각질이 생긴다면 수분력이 강한 하이드레이팅 샴푸를, 지루성 두피에는 두피의 모공을 깨끗하게 

청소해줄 두피 전용 샴푸로 클렌징하기를 추천한다. 두피가 쉽게 뜨거워지고 손으로 누르면 아픈 뾰루지가 생겼다면 민트나 

티트리 성분의 쿨링 트리트먼트 제품으로 두피의 열을 잠재울 것. 부스스하고 푸석한 모발에는 영양 성분을 듬뿍 함유한 헤

어 팩이 제격이다. 모발 끝이 심하게 갈라지고 부서진다면 헤어 트리트먼트 제품에 달걀노른자와 꿀을 섞어 팩을 해주도록. 

1~2회 사용만으로도 부드러워진 모발을 느낄 수 있다. 에디터 권유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르네 휘테르 리세아 스트레이트 스무드 컨디셔너 정전기와 모발의 엉킴을 방지하는 헤어 마스크. 양이온 복합체가 정전기를 

방지하고, 천연 꽈리 추출물이 모발의 부스스한 볼륨감을 컨트롤하고 곱슬거림을 완화한다. 150ml 3만9천원. 문의 080-548-6002 러쉬 루츠 

헤어 트리트먼트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케어할 수 있는 고체형 헤어 트리트먼트. 멘솔, 올리브 오일, 꿀 등의 자연 성분이 모발과 두피의 밸런스를 

건강하게 맞춰준다. 250g 3만1천원. 문의 1644-2357 존 마스터스 오가닉 드라이헤어 너리시먼트 & 디프리저 모발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천연 허브 추출물과 에센셜 오일을 함유한 트리트먼트 세럼. 두피염 치료에 탁월한 라벤더, 비듬 치료에 뛰어난 시더우드 등을 함유해 문제성 두피

와 모발을 케어한다. 15ml 5만원. 문의 070-4353-6566 시세이도 츠바키 워터 부스스하고 건조한 모발에 즉각적인 촉촉함과 윤기를 부여하는 

헤어 미스트. 고순도의 츠바키 오일 EX를 배합해 모발에 윤기를 더하고 히알루론산 성분이 모발 깊숙한 곳까지 수분을 채워 촉촉하고 탄력 있는 모

발로 가꿔준다. 250ml 1만4천원. 문의 080-564-7700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퓨어 리소스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해 두피의 과잉 피지를 컨트

롤하는 데일리 퓨리파잉 샴푸. 강한 세정력은 물론 풍부한 비타민 E 성분을 함유해 두피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가꿀 수 있다. 500ml 3만원대. 문의 

080-099-5000 드 이희 쿨링 두피 세럼 바르는 순간 시원한 쿨링 효과를 주는 두피 전용 세럼. 하우오 진액 성분이 두피 세포에 활력을, 지오 진

액 성분이 탈모를 방지한다. 80ml 3만8천원. 문의 02-3443-7738 모로칸오일 웨이트리스 하이드레이팅 마스크 열의 도움 없이 바르고 팩을 하

는 것만으로도 모발 깊숙이 영양을 공급하는 헤어 마스크. 아르간 오일 성분이 늘어지고 힘없는 모발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하고 단백질을 보충해 

윤기 있고 부드러운 모발을 선사한다. 250ml 4만원대. 문의 1666-5125

Repair hair 두피가 뜨거워지는가 하면 곳곳에 올라온 트러블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다면, 또는 어깨 위에 눈이 내린 듯 하얀 비듬이 떨어진다면 두피와 

모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 건강한 두피와 부드럽고 탄력 있는 

모발을 위한 헤어 솔루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탄력, 연결 고리가 해답이다
30대에 접어든 주변 지인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피부 고민을 토로한다. ‘얼굴 살이 빠지는 것 

같다’, ‘피부가 늘어져 인상이 우울해 보인다’라고. 에디터 역시 요즘 들어 가장 고민되는 부

분이 바로 피부 탄력 저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짙게 드리운 팔자 주름과 볼품없이 빠진 얼굴 

살이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민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한 뒤 내려진 진단은 피

부 탄력 케어가 시급하다는 것. 얼굴 살이 빠져 보이는 건 피부 탄력 저하로 얼굴선이 흐트러

지면서 생기는 피부 노화 현상으로, 피부 속 탄력을 담당해 ‘세포 접착제’라고도 불리는 콜라

겐과 엘라스틴의 연결 고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느슨해져 피부가 아래로 처진다는 설명이었

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엔 깊은 주름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당장 대책이 필요하

다. 그렇다면 가장 꾸준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탄력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

엇일까. 주삿바늘 공포증이 있으니 시술은 패스. 퍼밍, 리프팅, 재생 등을 복합적으로 케어

하는 탄력 크림을 아침저녁으로 꾸준히 사용해보기로 했다.

직접 사용해보니 더 좋은 엑스트라-퍼밍 크림
탄력 케어에 앞서 가장 먼저 떠오른 브랜드는 클라란스다. 이는 탄력 케어의 선두 브랜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35년간의 긴 역사와 제품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 프랑스 No.1 스킨

케어 브랜드. 특히 ‘엑스트라-퍼밍 크림’은 1978년 처음 선보인 이래로 4번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7초에 1개씩 팔리며 15년간 프랑스 안티에이징 크림 판매 1위의 자

리를 지키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이다. 올해 새롭게 출시한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 & 나

이트 크림’은 탄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 되는 피부 속 세포 연결 고리를 마치 고무줄 당기듯 탄

탄하게 잡아 탄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 아침에 바르는 데이 크림엔 피부가 느슨해지는 

것을 막는 오가닉 그린 바나나와 오가닉 레몬 타임 추출물을,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해지는 

저녁을 위한 나이트 크림엔 밤 사이 피부 자가 재생능력을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라이스 펩타

이드를 핵심 성분으로 담았다. 그 결과, 노화로 인해 피부가 늘어지는 것을 밤낮으로 차단해 

탱탱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로 가꿔준다. 생크림같이 차지고 수분감이 느껴지는 텍스처는 바

르는 순간, 탱탱하고 촉촉하게 흡수되는 것이 인상적이다. 특히 데이 크림은 피부를 유연하

고 쫀쫀하게 해 마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듯 파운데이션이 고르고 매끄럽게 발리는 것이 

장점. 자기 전 나이트 크림을 수면 팩 하듯 도톰하게 발라 흡수시키면 다음 날 피부가 눈에 

띄게 매끄럽고 촉촉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엑스트라-퍼밍 크림을 쓰면서부터 예민해서 

쉽게 붉어지는 피부가 안정되고 몰라보게 부드러워진 것이 제일 큰 변화였으며, 눈가의 잔

주름이 눈에 덜 띄고 피부에 탱탱하게 탄력이 생긴 점도 달라진 부분이다. 모든 피부용과 함

께 수분력을 강화한 건성용 타입도 선보이니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도록.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 & 나이트 크림 각 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눈가와 입가에 느껴지는 탄력
“굉장히 건조한 피부라 잔주름과 탄력 저하에 취약한 편인데 엑스트라-퍼밍 데이 크림과 나이트 크림을 사용한 후 눈가와 입가, 그리고 

턱 선이 한결 탱탱해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벨벳처럼 매끄럽게 발리면서 피부의 수분감을 잘 가둬주는 가벼운 크림 텍스처로 건조한 피

부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클라란스 특유의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섬세한 향은 바르는 즉시 릴랙스되게 하는 매력이 있어 더욱 가까이하

게 돼요. 제품의 기능이나 질감, 향 등 모든 면에서 누구에게나 큰 호응을 얻을 만한 제품이에요.”_김세현(린 클리닉 원장) 

신뢰가 가는 탄력 케어 브랜드
“프레시한 향기와 부드러운 텍스처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보통 안티에이징 제품은 유분이 많은데, 여러 번 덧발라도 밀림 없이 산뜻해

요.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보습력이 오래 지속되는 데다 거친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 있게 개선하죠. 다른 피부에 비해 피

부 재생이 매우 중요한 건성 피부에 맞는 타입이 따로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워낙 V 에센스 등의 페이셜 제품은 물론 보디 제품까지, 

탄력에 관련된 제품으로 신뢰가 깊은 브랜드이기에 퍼밍 제품에도 믿음이 가요.” _배미진(<스타일 조선일보> 뷰티 에디터)

firming Perfection
손으로 피부를 당겨올린다 해도 늘어진 피부가 되살아나진 않는다. 모든 여자의 로망이자 목표인 피부 속부터 

탄력 있게 차오르는 피부를 가꾸려면 꾸준한 탄력 케어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No.1 안티에이징 크림 자리를 지키고 있는 

‘클라란스 엑스트라-퍼밍 크림’을 <스타일 조선일보> 뷰티 에디터와 

뷰티 전문가가 직접 사용해보았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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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원료를 세련되게 해석하는 뉴욕 브랜드, 프레쉬
국내에 브라운 슈거 스크럽 열풍을 몰고 온 브랜드를 알고 있는지. 바로 뉴욕에서 시작한 ‘세련된 이미지’의 스킨케어 

브랜드 프레쉬다. 2002년 국내에 공식 수입되기 전부터 일명 뉴욕 화장품, 교포 화장품으로 명성을 높인 브랜드다. 

1990년대 압구정동 문화가 주류를 이뤘을 때 프레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애티튜드로 인정되던 시기가 있었

을 정도였고, 프레쉬 향수와 프레쉬 사케 배스 용품은 유학생들의 필수품으로 거론되었을 정도로 명성이 대단했다. 

흑설탕을 원료로 한 프레쉬의 슈가 페이스 폴리쉬 제품은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것은 물론, 국내에서 수많은 미투(me 

too) 제품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스크럽의 클래식으로 자리 잡았다.   

프레쉬는 제품의 원료를 설명할 때 ‘연금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연 원료에 프레쉬

의 감성을 불어넣어 오감 만족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제품으로 재창조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연금술을 완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원료다. 사케, 슈거 등 다양한 천연 원료를 소재로 오리엔탈리즘에 많은 영감을 받은 프레쉬의 또 하나의 

베스트셀러 라인은 블랙 티 컬렉션. 프레쉬의 창업자는 평소 홍차를 우려내 단맛이 나게끔 만든 곰부차(kombucha)

에서 영감을 받아 블랙 티 컬렉션을 탄생시켰다.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불리는 곰부차의 역사는 기원전 250년으로 거

슬러 올라가는데, 이 블랙 티의 발효 추출물인 폴리페놀 성분이 피부 깊숙이 지지 구조를 강화해 탄력 있고 주름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완성하는 데 착안해 블랙 티 컬렉션을 선보인 것. 프레쉬에서 주목한 블랙 티는 말 그대로 항산화의 

아이콘이다. 발효한 블랙 티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을 과일과 채소보다 10배 이상 많이 함유하고 있고, 생차의 항

산화 성분인 카테킨은 물론 발효 과정 중 화학반응을 통해 복합적으로 생성된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지니고 있다. 카

페인, 불소, 칼륨, 사포닌, 감마아미노산 등 약효 성분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가꾸어주는 효과까지 있다. 

확실한 항산화 안티에이징, 블랙 티 컬렉션
항산화 효과가 탁월한 블랙 티에 그치지 않고 천연 원료 추출물을 더해 보다 뛰어난 프레쉬만의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 

리페어&리스토어 콤플렉스를 완성했는데, 양귀비가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즐겨 먹던 과일인 리치의 씨앗 추출물 

역시 핵심 원료다. 리치 씨앗은 피부 탄력에 꼭 필요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분해 효과를 억제하고 섬유아세

포의 콜라겐 생성 기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블랙 티 컬렉션 중 가장 먼저 사용해보아야 할 것은 슈가 페이스 폴리

쉬와 로즈 페이스 마스크의 명성을 잇는 프레쉬의 베스트 마스크인 블랙 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워시 오프 타입

의 안티에이징 영양 마스크인데, 8분 정도만 사용해도 정말 촉촉한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슈크림처럼 부드럽고 폭

신한 텍스처가 인상적인 제품. 사용해보면 여타 어떤 브랜드에서도 유사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희소성 있는 텍스처로, 6시간 이상이나 촉촉함이 지속된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쿨링 기능도 뛰어나며 전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이 특징이다.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가득 담은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세럼은 여타 세럼과 달

리 크림처럼 쫀득한 질감이 특징. 소량으로도 얼굴 전체에 바를 수 있고, 블랙 티 추출물이 피부 세포막을 보호해 주름

이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피부 톤 개선 효과까지 있다.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은 프레쉬의 천연 성분에 대한 노

하우와 LVMH 연구소의 과학적 성취가 더해진 제품으로,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안티에이징 크림이다. 카테킨

의 보고인 블랙 티 성분과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하는 리치를 주성분으로 해 주름과 탄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강

력한 항노화 기능성 크림인 것. 이 크림을 바른 후 24시간 후에도 피부 수분율이 47% 상승한 것으로 측정되었을 정도

로 수분 보유력이 뛰어나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안티에이징 제품과 전혀 다른, 편안하면서도 뛰어난 텍스처와 효과의 

제품을 찾던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80-822-9500 에디터 배미진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30ml 15만5천원.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세럼 30ml 13만5천원.

블랙 티 인스턴트 퍼펙팅 마스크 50ml 8만 2천원, 100ml 13만8천원.

 black tea 
Magic

최상급의 어린 찻잎만 모아 

발효 공정을 거쳐 탄생한 

최고급 블랙 티를 주원료로 한  

프레쉬의 블랙 티 컬렉션. 

젊음을 부르는, 어린 피부를 

위한 블랙 티 타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 P E C I A L  E V E N T  C O U P O N

❖ 기간 2013년 9월 16일(월)~30일(월)    ❖ 해당 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02-3479-6202),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02-3438-6026),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02-3467-8414), 갤러리아백화점 WEST(02-547-4115), 롯데백화점 잠실점(02-2143-1930)

  ※ 1일 1백 개 한정 수량   ※ 증정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인 1회 한정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스타일 조선일보>와 프레쉬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프레쉬 해당 매장을 방문하시는 <스타일 조선일보> 독자분들께 블랙 티 라인의 베스트셀러이자  

안티에이징을 위한 데일리 크림인 ‘블랙 티 에이지-딜레이 크림 5ml’를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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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꼴>이라는 책에서 저자 

사카이 나오키는 대중화의 물꼬를 튼 

T형 포드만으로는 ‘보다 빠르고, 

보다 멋진 스타일의 자동차’를 갈망하는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카 디자인이 다양하게 

변해왔지만 언젠가부터 ‘스피드’와 함께 

‘스페이스’가 주요 요소로 떠오른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렇듯 공기저항을 의식한 차체 

디자인뿐 아니라 ‘이동 정보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더 날렵하면서도 승차감은 보다 

안락한 프리미엄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가을을 화려하게 

수놓을 명품 카들의 한층 더 

진화한 위용을 살펴본다.   

Ever Evolving
프리미엄 자동차, ‘잇 카(it car)’를 겨냥한 가을대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 헨리 포드가 현대적인 생산 라인을 통해 ‘모델 T’를 내놓은 이래 자동차는 대중

의 품에 파고들기 시작했다. ‘포디즘’으로 알려진 효율적인 생산 방식으로 14시간이 소요되던 조립 시간이 

1시간 3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니, 그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불

붙은 인류의 지극한 자동차 사랑 덕분에 점차 대중화가 전개된 것은 물론, 명품 반열에 오르게 된 브랜드

들까지 대거 쏟아져 나왔다. 지칠 법도 한데, 멈출 줄 모르고 진화의 노선을 달리고 있는 명품 차들은 매 

시즌 어떤 맵시와 내공을 보여줄지, 많은 이들에게 은근한 설렘과 기대를 품게 한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입 차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을 겨냥한 명품 차들의 공략도 한층 더 거

세다. 올 하반기에도 중대형 세단, 스포츠카, 프리미엄 소형차 등 각 부문에서 영예로운 ‘잇 카’의 타이틀을 

놓고 더 좋아진 성능, 디자인, 가격, 연비 등을 내세운 쟁탈전이 치열해질 듯하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세단 시장
우선 세단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중형 세단 시장에서 각각 신형 5 시리즈와 E-클래스로 격돌하는 BMW

와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의 경쟁이 일단 주목을 끈다. 중형 세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용

호상박’의 대결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버전으로 나온 신형 E-클래스는 이미 호응

을 얻고 있는 가운데, BMW 신형 5 시리즈가 9월 말 모습을 본격 드러낸다. 먼저 선보인 E-클래스는 젊

은 감각을 지향하는 만큼 훨씬 더 ‘스포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E-클래스의 전형적인 디자

인 요소였던 트윈 헤드램프 대신 ‘싱글’을 활용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헤드램프 내부의 작은 라이트를 통해 

E-클래스를 상징해온 ‘4개의 눈’을 새롭게 표현한 것이다. 또 E-클래스 최초로 아방가르드(avantgarde)

와 엘레강스(elegance)로 확연히 구분되는 두 가지의 전면부 디자인이 제공돼,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

다. 이 회사 관계자는 “특히 국내 자동차업계 최초로 디젤 하이브리드 차량인 ‘The New E 300 BlueTEC 

하이브리드 아방가르드’를 선보이는 점을 주목해달라”며 첨단 디젤 하이브리드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포

부를 밝혔다. 8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6천만원대인 The New E 200 Elegance부터 1억3천8백50만원대 

모델인 The New E 63 AMG 4MATIC 모델까지 다양하다. 

BMW 뉴 5 시리즈도 섬세하면서도 동시에 역동적인 면모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예를 들어 뉴 5 시

리즈 중 세단과 투어링 모델의 키드니 그릴 윤곽에는 새롭게 추가된 라인과 하단 공기 흡입구가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또 후미등은 더욱 날렵하고 예리한 곡선으로 마무리해 후

면부의 너비를 더욱 강조한 듯한 느낌이다. 기능적인 면모에서도 빠질 수 없

다. 세단과 투어링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는 크롬 트림으로 마감했고, 센터 콘

솔 수납함과 컵 홀더의 크기는 더욱 커졌다. 그란 투리스모는 후미부 디자인을 

새롭게 바꿈에 따라 트렁크 용량이 60L 늘어난 500L로 커졌다. 또 뉴 5 시리

즈의 모든 엔진은 2014년 9월부터 발효될 EU6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이미 충

족한다고 BMW 관계자는 설명했다. BMW는 오는 10월에는 중형 세단의 디

자인 미학과 주행의 역동성을 겸비한 뉴 4 시리즈 쿠페도 내놓을 예정이다. 가

격은 미정.

더 길고 넓고 힘차며, 우아해진 프리미엄 세단의 매력
‘격이 다른’ 프리미엄 세단이라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브랜드 벤틀리(Bentley)

의 신형 플라잉 스퍼(Flying Spur)는 많은 이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단 4.6초 만에 도달하는 등 벤틀리의 4

도어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강력하다는 신형 플라잉 스퍼는 ‘성능’에 걸맞게 보다 

역동적인 맵시를 뽐낸다. 전체적으로 좀 더 낮고, 넓어 보이도록 디자인했고, 

차체 표면의 조형감을 부각했다. 승차감은 더 안락해졌다는데도 벤틀리가 자

랑하는 6L 트윈 터보 W12 엔진과 ZF 8단 변속기를 장착해, 최고 출력 6백25

마력(625PS), 최대 토크는 81.6kg·m에 이르며, 최고 322km의 속도를 낸

다. 가격은 2억8천만원대부터 시작된다. 한편 세단 시장의 강력한 복병으로 

토요타가 꼽히고 있다. 올 상반기 미국의 대형 세단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토요타 4세대 아발론(Avalon)도 곧 정식으로 입성할 예정이기 때문. 2013 서

울모터쇼에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됐던 아발론은 북미 시장 주력 모델로, 토요

타 브랜드의 미래 방향성을 가늠케 한다는 야심작이다. 전반적으로 힘찬 디자

인에 물 흐르는 듯한 루프 라인과 낮은 벨트 라인이 자아내는 측면 실루엣이 매

력적이다. 가격은 미정. 

9월 말에는 포르쉐(Porsche)의 인기 스포츠 세단인 뉴 파나메라(페이스리프

트 버전) 시리즈가 무려 9종이나 줄줄이 나온다. 지난 4월 열린 상하이모터쇼

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돼 화려한 조명을 받은 뉴 파나메라 시리즈는 기존 모델

보다 휠베이스를 연장한 이그제큐티브 3종, 4백16마력의 파나메라 S E-하이

브리드, 새로운 3L급 V6 바이터보 엔진을 탑재한 파나메라 S와 파나메라 4S 

등 총 12대의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최신 기술을 적용해 연료 소비를 56%나 

줄이면서 주행의 안락함을 향상시켰다는 뉴 파나메라 시리즈 중 파나메라 터

보 S, 파나메라 터보 S 이그제큐티브, 파나메라 S E-하이브리드를 제외한 9

종이 국내에 소개된다. 가격은 미정.

지속적인 상승세가 무서운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
프리미엄 소형차 시장도 흥미롭다. BMW가 지난해 뉴 1 시리즈를 내놓은 데 

이어 메르세데스-벤츠가 올가을 국내 시장에 처음으로 3천만~4천만원대 A-

클래스를 들여왔다. ‘젊은 메르세데스’를 대표하는 모델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닌 만큼, A-클래스는 활기차며 진보적인 외관 디자인, 항공기 조종

석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인테리어 등 ‘감성’을 살린 디자인에 중점을 뒀다. 날

렵한 전면부, 조각과 같은 또렷한 캐릭터 라인으로 자신감 넘치는 측면부, 검

은색 마감재를 사용한 범퍼 하단과 테일 램프로 차체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

는 후면부 등이 눈길을 끈다. 사카이 나오키가 일찌감치 콤팩트 카도 차내의 

‘공간 활용’에 신경 쓴다고 설명하며 예로 들었던 바로 그 A-클래스이다. 이번

에 세 가지 버전이 나왔는데, The New A 200 CDI는 3천4백90만원, The 

New A 200 CDI Style은 3천8백60만원(부가세 포함), The New A 200 

CDI Night은 4천3백50만원(모두 부가세 포함)이다. 내년 초에는 아우디의 

뉴 A3까지 가세한다. 기존 A3 모델들이 해치백(뒷좌석과 트렁크가 합쳐진 형

태)이었던 것과 달리 이 모델은 절제된 내부 디자인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세단’형으로 알려졌다. 소형차 

시장을 둘러싼 열전이 이렇듯 뜨겁게 펼쳐지는 건 물론 ‘숫자의 논리’ 때문이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 가운데 소형차(2000CC 미만)가 차지하는 판매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성공 사례인 폭스바겐의 경우, 지난 6월 디자인과 품질을 앞세우며 내놓은 골

프 7세대 등으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는 등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진정한 카 마니아를 위한 스포츠카도 속속 상륙 
열혈 스포츠카 팬들도 심심치는 않을 것 같다. ‘디자인의 끝판왕’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재규어의 컨버터

블 스포츠카 F타입(F-type)이 눈길을 확연히 끌고 있는 가운데, 눈을 자극하는 람보르기니의 슈퍼 카 2

종까지 뛰어들었다. 재규어 F타입은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이언 칼럼의 빼어난 감성이 제대로 담겼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스포츠카 ‘E타입’의 혈통을 이어 무려 40

년 만에 부활한 역작이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초경량 알루미늄 모노코크 보디를 채택하고 주

요 부품의 경량화를 모색해 한층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도 강성은 더욱 높였다고 한다. 도어 핸들은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다가도 터치 패널을 건드리면 마치 악수를 하듯 돌출되며, 50km/h 이하 주행 중에도 12

초 만에 차체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소프트 톱이 탑재된 이 모델은 많은 이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고 있

다. 가격은 1억4백만~1억6천만원대.  ‘슈퍼 카’라고 하면 ‘최강’을 자부하는 럭셔리 카 브랜드 람보르기니

(Lamborghini)는 지난 8월 가야르도 라인업의 최고급, 초경량 모델인 3억원대 ‘가야르도 LP570-4 슈

퍼레제라 에디지오네 테크니카’를 선보인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오픈-톱 슈퍼 카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

르 LP700-4 로드스터’를 승부수로 띄운다. 이 모델은 2011년 여름에 나온 뒤 1천3백여 대의 판매고를 

올린 플래그십 모델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LP700-4’의 컨버터블 버전이다. 탈착이 간편한 투피스 루

프는 최신 기술을 접목한 탄소섬유로 제작해 무게가 6kg가 채 되지 않는다고. 플래그십 모델인 만큼 엄청

난 성능을 내세우는 이 럭셔리 카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이 3초에 불과해 2.9초인 

쿠페 모델과 차이가 거의 없다. 최고 속도 역시 350km/h로 쿠페 모델과 동일하다고. ‘극강’의 면모를 자

랑하는 슈퍼 카답게 가격은 5억원 후반대로 예상된다. 올가을에도 ‘매혹’이 넘실대는 자동차 세상에 시선

이 꽂히면 눈이 쉴 틈이 없을 듯하다.   에디터 고성연

1 젊은 감각을 지향하는 만큼 기존의 E-클래스에 비해 훨씬 더 

‘스포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 뉴 E-클래스 

아방가르드(Avantgarde). 2 중형 세단의 디자인 미학과 주행의 역동성을 

겸비한 BMW 뉴 4 시리즈 쿠페. 독일 본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출신의 

강원규 디자이너가 외관 디자인을 담당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 모델이다. 

3 슈퍼 프리미엄 세단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브랜드 벤틀리(Bentley)의 

신형 플라잉 스퍼(Flying Spur).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오라가 

남다르다. 4  올 상반기 미국의 대형 세단 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토요타 

4세대 아발론(Avalon). 5 많은 이들의 ‘로망’인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Porsche)의 인기 스포츠 세단 뉴 파나메라(페이스리프트 버전) 

시리즈. 6 럭셔리 슈퍼 카 브랜드 람보르기니(Lamborghini)의 히트작 

아벤타도르 LP700-4의 컨버터블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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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바로 옆 아이스크림 숍에서는 간장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으니 맛보시길! 간

장을 주재료로 한 와카야마 라멘도 인기 있다. 간사이의 샐러리맨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

나인 와카야마 라멘은 돼지뼈 우린 국물에 간장을 넣어 만든 건강 라면. 향이 독특해 처음에

는 낯설 수도 있지만 곧 부슬부슬 비 오는 날 딱 어울리는 요리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

다. 와카야마는 온천으로도 유명하다. 일본 3대 온천은 도고, 아리마, 그리고 와카야마의 

시라하마 온천이 꼽힌다. 해수 온천이라 다소 짭짤한데, 류머티즘, 근육통, 피부 미용에 좋

다. 호텔 무사시와 사키의 온천 등에서 노천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와카야마의 명소인 시

라하마 해변은 유럽 작은 바닷가를 연상시키는 하얗고 고운 모래가 아름다운 곳인데, 가운

데 구멍이 뻥 뚫린 엔게쓰토 바위가 멀리 보인다. 엔게쓰토 바위의 구멍으로 노을 속의 해가 

비추는 풍경이 장관이니 날씨 좋은 날 방문해보시라.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 시장인 ‘도레

도레 이치바’에도 들러보자. 현대적 건물에 와카야마 전통 식재료가 깔끔하게 진열되어 있

다. 수산물 코너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참치 해체 작업을 매일 볼 수 있는가 하면, 고래 고기

도 있다.(www.toretore.com)

간사이 말차의 예의
녹차로 유명한 간사이를 여행하면서 말차를 맛보지 않을 수 없다. 말차는 쪄낸 찻잎을 그늘

에서 말린 후 잎맥을 제외한 나머지를 곱게 갈아서 마시는 음료를 뜻한다. 찻잎을 우려 마시

는 잎차로는 섭취할 수 없는 차의 모든 영양소를 마실 수 있다. 우리나라 다도 문화를 꽃피우

게 한 초의스님은 ‘다선일미(茶禪一味)’라고 찬미했다. 다선일미는 차 안에 삶의 진리와 명상

의 즐거움이 녹아 있다는 뜻. 그만큼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음미하는 시간만큼 생각하

는 기회를 갖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말차를 평범한 찻집이 아니라 간사이의 특별

한 공간에서 마실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말차를 운치 있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몇 

곳 중 먼저 와카야마 성의 말차를 소개한다. 와카야마 성은 16세기에 건축되었다가 몇 번의 

재건 과정을 거친 이곳의 랜드마크이다. 도라후스야마 산에 자리 잡은 와카야마 성은 비가 

자주 오고 햇빛도 강렬한 간사이 기후의 특성상 이끼와 수목으로 뒤덮인 울창한 정원을 한참 

올라가야 도달할 수 있다. 와카야마 성의 정원은 태평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봄에는 벚꽃과 

작약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장관을 이룬다. 정원을 감상하며 성곽을 따라 올라

가면 와카야마 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내부는 ㅁ자로 연결되어 있으며 꼭대기에서 와카

야마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니시노마루 정원의 다실에서 말차를 주문할 수 있는데, 아름

다운 와카야마 성의 정원을 바라보며 다다미방에서 말차를 음미하는 기분이 낭만적이다. 참

간사이 구이다오레?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곳 중 하나가 일본 간사이(關西) 지방이라는 것을 아는지? <일본 미슐

랭 가이드 간사이 2013>에서 미슐랭 3스타 12개, 2스타 52개, 1스타는 2백16개나 받은 

것. 아시다시피 미슐랭 3스타는 그 음식점에 가기 위해 여행을 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 고베(神戶), 와카야마(和歌山)로 대표되는 간사이 지방은 

‘간사이 구이다오레(關西 食い倒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한 지역이다. 이 

말을 직역하면 ‘간사이에서 먹다 망한다’라는 뜻.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으면 이런 재미있

는 말이 생겼을까?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와카야마는 특히 맛있는 고장이다. 

그중에서도 시라하마는 해안에 위치한 1천5백 년 역사의 온천 지역이라 온천과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특히 매력적이다. 우선 전통 료칸 스타일의 무사시 호텔 일식 레스토랑에

서 일본 요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가이세키 요리를 맛보는 것은 어떨까? 가이세키 요리는 우

리나라의 한정식과 마찬가지인 일본 전통 요리인데, 전채 요리부터 디저트까지 차례대로 정

성스럽게 서브된다. 간사이 요리의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셈이다. 에도 시대부

터 시작된 가이세키 요리는 지방별로 차이가 있는데, 시라하마의 가이세키 요리는 이곳 특

산물인 매실로 만든 두부와 매실주, 보리 된장, 사시미로 포문을 연다. 세 종류의 사시미는 

참치, 도미, 갈치로 시라하마의 지역 맥주인 나기사(Nagisa) 맥주를 곁들이면 제격이다. 다

음에는 작은 화로에 살아 있는 전복을 굽는다. 전복이 살짝 구워지면 버터를 올려서 녹여 먹

는데, 탱탱한 전복과 부드러운 버터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메인 요리인 쇠고기 스키야키 요

리가 나오면 이미 배는 불러온다. 이곳의 요리는 온천수로 만들어 부드럽고 감칠맛 난다는 

평가다. 가이세키 요리의 마지막은 역시 밥이다. 도미 된장국에 가지와 오이 장아찌가 나온

다. 디저트는 팥과 말차를 반씩 넣어 만든 케이크이다. 가이세키 요리는 가장 유서 깊은 전

통 요리답게 기모노를 정갈하게 입은 웨이트리스가 서브하는데, 요리가 나올 때마다 어떤 

재료와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해준다. (www.yado-musashi.co.jp)

매실과 간장의 도시, 와카야마
와카야마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빠른 2월이면 미나베 바이린에 매화꽃이 만개하는데, 그  열

매를 소금에 절여 매실 장아찌인 우메보시를 만든다. 새콤달콤하게 소금에 절인 매실 요리 

‘우메보시’는 입맛을 돋우고 소화를 돕기에 우리나라에도 마니아들이 있는 인기 음식. 와카

야마 현 유아사는 간장으로 유명한데, 이는 일본 간장의 시초이다. 1841년 문을 연 간장 가

게 ‘가도초’가 건재하며, 간장박물관에서는 1백 년 전의 간장을 시식해볼 수도 있다. 호텔 무

<미슐랭 가이드>도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일본. 

그중에서도 맛있는 레스토랑은 간사이에 모여 있다. 간사이는 교토,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등이 있는 지방으로 일본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현지인들만 아는 특별한 곳에서 전통 요리와 현대 요리를 경험해보자.

1 배우 장쯔이 주연의 영화 

<게이샤의 추억>이 촬영된 

절경으로도 유명한 교토의 사찰, 

후시미이나리타이샤. 2 교토의 

고다이지 템플은 봄, 가을에는 

야간 개장도 하기에 초저녁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해가 지는 것을 감상하며 정원에서 말차 한 잔을 

마시노라면, 고다이지 템플은 어느새 환상적인 정원으로 

변신해 있을 것이다. 3, 8 예술적 요리의 도시 교토는 스키야키 

레스토랑에서도 이렇듯 아름다운 망고 디저트를 제공한다.  
4 간장을 주재료로 만든 와카야마 라멘은 간사이의 

샐러리맨들이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 돼지뼈 우린 국물에 

간장을 넣어 만든 라면인데 초밥과 곁들여 먹기도 한다. 

5, 6 교토의 가이세키 요리집 ‘우사부로’의 전채 

요리는 일본식 벤토 스타일로 나온다. 에피타이저 

다음에 도미, 참치회와 마가 곁들여 나오는데, 

생선 종류가 가이세키 요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생선이 서브되는지가 중요하다. 7 
와카야마의 ‘무사시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해산물이 

돋보이는 가이세키 요리를 맛봐야만 한다. 전복이 

살짝 구워지면 버터를 올려서 녹여 먹는데 전복과 

부드러운 버터의 조화가 잘 어울린다. 9 일본 3대 

온천은 도고, 아리마 그리고 와카야마의 시라하마 

온천. 와카야마의 시라하마 해변에서 온천을 

즐기고, 온천수로 만든 부드러운 요리를 맛보는 

것은 필수 코스이다. 10 간사이 요리는 예로부터 

예술 작품으로 불릴 만큼 맛이 훌륭한 것은 물론이고 

모양이 아름답다. 11 레스토랑 ‘우사부로’ 바로 

인근에는 일본 천황의 사케로 유명한 게크케이칸 

주조장이 있어 방문객들이 사케 제작 과정을 

지켜보고 기념품도 구입할 수 있다. 
2

고로 말차를 마실 때에는 조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기모노를 입은 호스티스가 말차를 

가져다주면 “감사히 마시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차는 천천히 음미하는 것이 아니라 쭉 들이

켜는 것이 좋다. 차를 다 마시고 난 후에 호스티스가 그릇을 가지러 오면 “솜씨가 훌륭했습니

다”라고 말차 만드는 기술에 찬사를 보내야 한다. 건강을 위해 말차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지

만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말차에는 항상 달콤한 디저트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말차를 마시고 나서 입가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디저트를 먹어야 한다. 

간사이의 전설적 우지차
교토는 우지차의 원산지이자 다도의 중심지이다. 교토 우지 지역에서 재배되는 우지차(宇治

茶)는 고급 녹차의 대명사로 불리는 만큼 맛과 향기가 일본 최고다. 교토의 녹차 명소 두 곳

을 소개한다. ‘고다이지(高台寺) 템플’과 녹차 전문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 ‘교토 후쿠주엔

(Kyoto Fukujuen)’이 바로 그것. 17세기 초에 건립된 고다이지는 봄과 여름에는 야간 개

장을 한다. 히가시야 마료우 산 기슭에 위치하며 전통 정원과 현대 정원이 고루 구비되어 있

다. 일본 현대미술을 연상시키는 현대 정원은 정기적으로 콘셉트가 바뀌며, 전통 정원은 간

사이 스타일의 엄격함을 구비하고 있다. 야간 개장을 하는 계절에 방문한다면 어스름한 저

녁에 가서 밝을 때의 정원 풍경을 살펴보고, 말차 한  잔을 마시며 어둠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가 화려한 대나무 숲의 라이트 업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www.kodaiji.com) 교토 시

내에 자리 잡은 ‘교토 후쿠주엔’은 녹차 브랜드 교토 후쿠주엔의 본점이다. 지상 9층부터 지

하 1층까지의 10개 층에서 각기 다른 콘셉트로 우지차를 즐길 수 있다. 모든 층에 작은 현대

식 정원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하 1층은 우지차 워크숍 공간으로 우지차를 블

렌딩하거나 셀렉션해 자신만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을 수 있는 곳. 1층은 선물용 우지차를 

디스플레이해놓아 쇼핑 욕구를 자극한다. 2층에서는 우지차를 주원료로 한 디저트와 음료

를 맛볼 수 있고, 3층은 우지차를 함께 곁들이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우지차의 그린 컬러

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디저트를 맛보는 재미가 황홀하다. 3층의 프렌치 레스토랑은 플레

이트와 인테리어가 대단히 화려해서 비즈니스 다이닝이나 연인과의 데이트에 어울릴 듯하

다. 4층은 일본 전통 다도 공간처럼 꾸몄으며 말차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과연 교토를 

대표하는 녹차 브랜드다운 근사한 공간이다. (www.fukujuen-kyotohonten.com)

교토 가이세키와 천황의 사케
1천1백 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요리는 예로부터 예술 작품으로 불렸다. 재료 본연

의 맛을 살리면서 간사이 특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사이 특산물은 송이버섯, 밤, 

가지, 은어, 방어, 죽순, 해산물 등이다. 교토 스타일의 음식을 맛보러 가이세키 요리집 ‘우

사부로’를 예약했다. 이 요리집은 일본 전통 정원을 가운데 두고 여러 개의 다다미방으로 나

누어져 있어 오붓하게 계절의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일본 전통 미닫이문도 두 겹씩이라 소음 

없이 고요하다. 먼저 매실과 다시마를 우려낸 차가 서브된다. 바다 위의 매실 맛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채 요리는 일본식 벤토 스타일로 나온다. 뚜껑을 열어 나란히 내려놓

으면 두 가지 요리가 펼쳐지는 것이다. 오른쪽 요리는 죽순과 산초, 왼쪽은 연어, 새우, 계

란, 물고기 알이 그림처럼 세팅되어 있다. 이윽고 도미, 참치회와 마가 곁들여 나온다. 생선 

종류가 가이세키 요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어떤 생선이 서브되는지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쑥 글루텐을 넣은 광어 수프와 죽순, 토란을 올린 생선 요리가 나오면 이제 하이라

이트는 모두 맛본 셈이다. 음식은 담백하고 독창적이다. 점심 코스 요리이며 해산물을 위주

로 사용하는 요릿집이기 때문에 부대낌 없이 깔끔하다. 고추, 버섯, 새우에 쌀가루를 입혀서 

튀긴 덴푸라, 그리고 죽순밥이 나오면 식사는 마무리된다. 모든 요리가 근사했지만 모두를 

가장 매료시킨 것은 디저트였다. 검은 꿀 푸딩에 키위와 딸기를 올린 디저트는 전통과 현대

의 장점을 극대화한 교토 가이세키 요리의 상징으로 보였다. (www.uosaburo.com) 바로 

인근에는 천황에게 납품하는 사케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게크케이칸 주조장이 있다. 17

세기에 세운 이 주조장은 여전히 가족 경영을 하며 전통 사케를 만들고 있다. 에도 시대의 기

념물과 박물관, 판매장, 주조장, 시음장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교토의 1백 가지 명소’에 포

함되어 있다. 아황산염을 첨가하지 않아 건강에도 좋은 사케 생산을 추구하며, 쌀로 만들었

지만 포도로 만든 와인과 마찬가지로 과일이나 꽃 향이 솔솔 풍긴다. 특히 인기 있는 사케는 

뚜껑에 작은 잔이 달린 병에 담아 면세점에서도 판매한다. (www.gekkeikan.co.jp) 간사

이에서 꼭 먹어봐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오사카의 오코노미야키, 고베의 하야시라

이스와 스테이크, 교토의 스키야키와 샤부샤부, 와카야마의 간장 파스타 등 간사이에서 먹

다가 망한다는 말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된다. 고등어 초밥 역시 꼭 맛봐야 한다. 미슐랭 3

스타에 빛나는 ‘기쿠노이 본점(菊乃井 本店)’에서 두툼한 고등어 초밥을 맛본다면 더욱 흥미

로울 것이다. (http://kikunoi.jp) 여행은 고행이며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맛있는 전통 요리와 함께한다면 고행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일

단 행복한 식사를 마친 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초의스님의 말처럼 한잔의 차 안에 인생

의 진리가 숨어 있다.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 카페 좋더라>의 저자). 취재 협조 Kansai the 

Foundation(www.kansai.gr.j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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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한 자몽 향의 톱 노트로 시작해 월계수 잎과 재스민의 

신선한 미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우드와 파촐리, 앰버 등

이 어우러진 베이스 노트로 부드럽게 마무리된다. 챔피

언을 상징하는 트로피를 모티브로 한 보틀도 특별하다. 

문의 02-3443-5050

유니레버 트레제메 유니레버코리아가 국내 최초로 ‘트

레제메(TRESemmé)’를 선보인다. 1947년 미국에서 

탄생한 트레제메는 미국, 영국 등 20여 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우

수성과 신뢰성을 검증받은 고품격 헤어 살롱 케어 브랜

드다. 비타민 E와 내추럴 오렌지 껍질 추출물, 왕귤 추출

물, 아몬드 오일 등 천연 성분이 들어 있어 건강하고 윤

기 있는 모발로 가꿔준다. 문의 080-041-7100

셀린느 하트 카바 백 셀린느가 2013 F/W 시즌을 맞

아 최상급 양가죽으로 제작한 ‘하트 카바 백’을 제안한

다. 다른 장식 없이 형태만으로 모던한 아름다움을 강조

한 카바 백은 하트 모양을 연상케 하는 블랙 & 화이트 투

톤 컬러로 선보이며, 안감 없이 심플하게 완성했다. 문의 

02-3440-1547

구찌 레이디 락 구찌에서 2013 F/W 시즌 ‘레이디 락’ 

핸드백을 선보인다. 구찌의 아카이브 러기지 락과 동일

한 스타일의 메탈 클로저가 특징으로, 기존의 뱀부 백 핸

들 모양에 블랙 컬러의 광택을 입히는 변화를 주었다. 악

어, 파이톤, 오스트리치, 새틴 등 고급스러운 소재와 퍼

플 와인, 그린, 블랙 등 깊고 풍부한 컬러, 2가지 사이즈

로 선보인다. 문의 02-3438-7213

랄프 로렌 파인 모델 카 컬렉션 랄프 로렌의 파인 모

델 카 컬렉션은 자동차를 디지털 스캔한 다음 각 부품의 

형태와 디테일을 정교하게 캡처해 오리지널 자동차를 

1/10mm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모형이다. 총 9가지로 

선보이는 한정판 미니어처는 홍콩 프린스 빌딩 플래그십 

스토어에 전시되어 있다. 문의 02-6004-0136

테드 베이커 2013 F/W 컬렉션 테드 

베이커 2013 F/W 컬렉션은 빈티지한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플라워 프린트와 

페인팅, 보석 장식을 주요 프린트로 사용

했다. 레드, 그린, 블루 등 선명한 원색

을 바탕으로 보디라인이 아름답게 드러

나는 드레스를 비롯해 브랜드 로고인 ‘T’

를 메탈로 장식한 클러치백과 슈즈도 주

목할 만하다. 문의 02-310-5112

토즈 데이비드 라샤펠 팝 터치 토즈

가 사진작가 데이비드 라샤펠이 

합작해 ‘팝 터치’ 프로젝트를 진

행했다. 말안장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셀라 백은 밝

은 컬러와 초현실적인 몽환

적인 배경에서 열망의 대

상으로 표현되었다. 문

의 02-3448-8105

비오템 옴므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

디션 비오템 옴므에서 ‘아쿠아파워 XL 사이즈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10초에 1개씩 팔리는 비오템 옴므

의 베스트셀러 모이스처라이저인 아쿠아파워를 기존 사

이즈보다 25ml 커진 100ml 용량의 XL 사이즈로 한정 

수량 선보인다. 산뜻한 워터-젤 텍스처가 피부에 빠르

게 흡수되어 생기와 상쾌함을 불어넣고,건조함을 막아 

촉촉하게 유지시킨다. 문의 080-022-3332

입생로랑 포에버 유스 리버레이터 프레젠테이션 
입생로랑이 스킨케어의 첫 공식 행사 ‘포에버 유스 리버

레이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스 리버레이터의 

근간이 된 ‘글리칸 체험 공간’이 마련되었으며, 글리코-

사이언스 전문가인 피터 H. 시버거 교수가 글리코바이

올로지와 글리칸의 우수성, 미래 과학에 대해 중점적으

로 설명했다. 글리칸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혁신적인 

복합 활성 성분 ‘글리칸액티프™’와 ‘입생로랑 포에버 유

스 리버레이터’의 2가지 신제품도 공개했다. 문의 080-

347-0089

메르세데스-벤츠 퍼퓸 포 우먼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여성 향수를 국내 처음 출시한다. 우아

하고 품격 있는 향과 모던한 보틀 디자인으로 이

미 유럽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베

르가모트와 피치의 경쾌한 톱 노트와 미모사와 로

즈, 바이올렛, 은방울꽃이 어우러진 미들 노트, 달

콤한 바닐라와 파우더리한 화이트 머스크의 베이

스 노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플로럴 향수다. 문의 

02-3443-5050

파코라반 인빅터스 파코라반에서 강인한 남성을 위한 

센슈얼 프레시 계열의 향수, ‘인빅터스’를 출시한다. 상

jew
el

톰 브라운 갤러리아 이스트 신규 오픈 톰 브라운의 

신규 매장이 갤러리아 이스트 4층에 오픈한다. 현대백화

점 본점과 무역센터점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매장으로 최

근 도쿄에 오픈한 아오야마 플래그십 스토어와 같이 뉴

욕 톰 브라운 매장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다. 블라인드로 

가린 외관은 프라이빗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

를 조성한다. 문의 070-7130-7720

에르메네질도 제냐 울 트로피 50주년 기념 캡슐 

컬렉션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올해 50주년을 맞는 울 트

로피 시상식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캡슐 컬렉션을 한

정 판매한다. 첫 번째 울 트로피를 수상한 농장의 울로 

제작한 1960년대의 울 수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

로, 캡슐 컬렉션의 모든 제품에는 특별한 로고와 셀비지

가 새겨져 있다. 문의 02-2240-6521

비비안 웨스트우드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2013 F/W 레드 라벨 컬렉션에서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를 선보였다. 화려한 꽃무늬와 핑크 컬러

의 매치가 특징이며, 흐르는 듯한 실루엣과 네크라인이 

멋스럽다. 문의 02-543-1713

버버리 스포티드 애니멀 프린트 보스턴 백 2013 

F/W 버버리 프로섬 남성 컬렉션에서 선보인 보스턴 백

은 버버리의 가장 클래식한 스타일 중 하나다. 애니멀 프

린트로 가득 채운 송치와 하우스 체크 면 트윌 2가지 소

재로 선보이며, 빈티지한 여행 가방을 연상시키는 형태

가 특징이다. 문의 02-3485-6583

키톤 갤러리아 리뉴얼 오픈 키톤의 갤러리아 명품관 

매장이 리뉴얼 오픈했다. 이번 리뉴얼은 전 세계적으로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나의 콘셉트로 통일하기 위함이다. 

대리석 바닥과 장식, 고급스러운 메탈 큐브 오브제와 집

기류 등으로 더욱 고급스럽게 변신한 모습을 엿볼 수 있

다. 문의 02-542-9953

띠어리 맨 웨이든 띠어리 맨에서 환절기 재킷, ‘웨이든’

을 선보인다. 매 시즌 선보이는 스테디셀러인 웨이든 재

킷은 모 혼방 소재로 이루어졌으며, 세련된 컬러감과 몸

을 감싸고 흐르는 슬림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가볍고 편

해 실용적이며, 군더더기 없는 매끈한 디자인이라 쉽게 

질리지 않는다. 문의 02-544-0065

fashion

티파니 웨딩 밴드 티파니가 다이아몬드 웨딩 반

지와 멋지게 연출할 수 있는 웨딩 밴드를 제안한

다. 18K 옐로·로즈·화이트 골드와 플래티넘 등

으로 선보이는 밴드 링은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현

대적인 감각의 디자인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구성했

다. 심플한 디자인의 밀그레인, 브랜드 특징을 살린 

TCO, 볼드한 아틀라스 링 등 감각적인 디자인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7-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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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lliant
Step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형형색색의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장식해 구슬 아이스크림을 연상시키는 오픈 토 슈즈. 발끝에 확실한 포인트를 주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8백5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은은한 브론즈 컬러의 T 스트랩 슈즈. 92만5천원 랄프 로렌 컬렉션.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핑크색 

펌프스는 단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1백73만원 마놀로 블라닉. 과감한 커팅이 멋스러운 스와로브스키 스톤 샌들. 발목 스트랩에 브랜드를 상징하

는 펜던트를 장식해 고급스럽다. 3백38만원 파치오티. 발등을 아름답게 감싸는 스트랩과 힐을 화려하게 장식한 주얼 장식이 포인트인 화이트 슈즈. 1백

59만원 지미 추. 반짝이는 실버 스톤으로 화려함을 극대화한 오픈 토 슈즈. 조명에 반사되면 더욱 아름다운 빛을 발산한다. 2백48만원 주세페 자노티. 

볼드한 주얼 장식과 골드, 블랙의 컬러 매칭이 세련된 느낌을 주는 샌들. 1백97만원 르네 까오빌라 by 라꼴렉시옹 에디터 이예진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라꼴렉시옹 02-6905-3775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지미 추 02-3443-9469 파치오티 02-545-

8757 

마놀로 블라닉 02-3443-2113 랄프 로렌 컬렉션 02-545-8200 

긴 드레스 자락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은근히 드러나는 

웨딩 슈즈는 신부의 발걸음을 따라 눈부신 오라를 발산한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는 물론 이브닝드레스와 디너파티 룩에 방점을 찍어줄 

드레시한 슈즈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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